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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우리나라 어촌은 인구의 고령화, 어가인구의 감소, 정주여건의 불리함 

등으로 인하여 어촌공동체 유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촌공동체를 유지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촌의 소득 증대이다. 이 때문에 

어촌관광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관

광이 어촌의 소득증대에 실제로 기여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도군의 어촌관광 현황을 살펴보고,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

는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진도군의 어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역사유적지 연계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문화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jmp1970@suhy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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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콘텐츠를 구축

하여야 한다.

키워드: 어촌관광, 진도, 역사자원, 콘텐츠

<Abstract>

Currently, Korea’s fishing villages face a crisis of whether to maintain 

the fishing community due to aging and declining population, and the 

disadvantages of living environments. As a way to maintain the fishing 

communities, increasing their income is highly promoted. The fishing villages 

were interested in the creation of income generated outside fishery sector, 

That is why fishing villages pay an increasing attention to generating income 

through fishing tourism. However, it is not common that the fishing tourism 

is actually contributing to the income growth of fishing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ishing village tourism in Jindo and give solutions to promote fishing 

village tourism by historic resource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solu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tourism program linking between 

fishing village tourism and historic resources. Second, cultural content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storytelling to satisfy the expectations of 

tourists and to induce return visit.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ducational contents based on historic resources.

Key words: Fishing Village Tourism, Jindo, Historic Resource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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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어촌은 인구의 고령화, 어가인구의 감소, 정주여건의 불리함 

등으로 인하여 어촌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

상 인구비율은 2014년 전국 평균이 12.7%인 반면, 어가인구는 32.2%로서 어

촌의 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한편, 

1980년에 725,000명에 달하던 어가인구가 2014년에는 141,000명으로 80.6%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가 1,087만 명에서 275만 명으로 74.7% 감소

한 것과 비교하여도 어업인구의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소되고 있는 어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2)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인근 국가들

의 수산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 어로어업을 통한 어가소득의 증

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촌에서는 어업외소득의 

창출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어촌관광을 통한 어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어촌관광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 및 어촌사회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어촌관광은 여가활동의 다양

화, 가족여행 중심으로의 여행 형태의 변화 등 우리나라 관광 형태의 변화와 어

촌에서 체험과 휴식을 누리려는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맞물려 의욕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의 소득증대에 대한 어촌관광의 실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촌체험마을의 수입이 정체 혹

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3) 어촌에서 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에 미

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박준모(2014)는 대부분의 어촌관광의 프로그램이 차별화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www.kosis.kr)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15)에 의하면 어촌의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2003년도의 
68.0%에서 2014년도에는 72.2%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양식업의 발달에 따른 평균어가소득이 상승한 결
과이며, 양식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 현황은 통계수치와 달라진다.

3) 해양수산부(2014b)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으로 수입 1억 이상의 어촌체험마을은 51개소로 전체 98개 
어촌체험마을의 52.0%이며, 5억 이상인 마을은 24개소로 24.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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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부

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거의 어촌관광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조개잡이,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여

기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 스킨스쿠버, 투명카누 등 해상레저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족관광객들에게 해당 어

촌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함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니즈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것이 지역의 역사자원이다. 역사자

원은 해당지역의 역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다. 이와 함께 역사자원을 스토리텔

링으로 연결하게 되면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으

며, 교육적인 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 모든 연령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라남도의 진도(珍島)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거제도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섬이며, 섬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삼별초군이 거점으로 삼았을 정도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임진왜란의 현장이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

배지(流配地)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역사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진도군의 어촌관광 현황을 살펴보고,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

는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이를 진도군의 어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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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자원의 정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역사자원의 개념

역사자원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역사자

원 또는 역사문화자원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역사자원을 설명

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역사자원(또는 역사문화자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 성곽 및 옛 도시

경관, 근대문화유산, 박물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남치호(2007)는 유형문

화자원을 역사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 인공경관자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

계문화유산, 국보, 보물, 중요문화재, 지방문화재 등의 유형문화재, 의식주 또는 

신앙 등과 관련된 유형민속자료, 고분, 패총, 성지(城地), 궁지(宮地) 등 유형기

념물을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였다. 

민현석(2008)은 국가 지정문화재, 시 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를 역사문화자원

으로 분류하였다. 오재환(2009)은 문화자원을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

활문화자원, 대중문화자원 등으로 구분하면서,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비지정 문

화유산, 근대문화유산, 전통사찰, 박물관, 전통문화자원을 역사문화자원으로 분

류하였다. 이태종(2009)은 신라문화권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개발 정책방안

을 제안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전통건조물을 역

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역사자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 가

치’, ‘유･무형자원’이라는 단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역사적인 사실에 근

거하여 형성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유･무형자원’을 역사자원의 개념이라

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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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관광 관련 선행연구

기존의 역사관광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역사자원의 공간적 측면, 역사자원

의 콘텐츠, 역사관광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그리고 외국의 역사자원 활용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역사자원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강신겸(2011)은, 근대문화유산은 단위 건축

물의 보전은 물론 그 주변 경관을 맥락적으로 보전 및 형성함으로써 관광자원

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고, 영산포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공간과 쇼핑, 식당 등 관광시설을 확충해서 축

제와 공연을 개최하는 등 문화관광 거점으로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

다. 한편 박경정(2013)은 조선 왕릉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조선 

왕릉의 관광자원화 정책방향은 원형보존을 위한 공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풍

수지리원리에 입각하여 완충구역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사자원의 콘텐츠에 대한 연구로는 이태희･정민채(2006)는 강화도 일대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적지들 중에서 근대에 서구 열강과의 무력충돌이 일

어난 동부 연안만의 전적지를 살펴보고, 강화도 주민들에게 역사교육의 방향과 

전적지의 복원 및 관리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윤유식･오정학･김경태(2010)는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브랜드화 전략의 방향을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한 강력한 

브랜드 개성 창출이며, 예술조형물 형태의 전시시설 등 볼거리를 갖춘 복합기

능 상징조형물을 조성함으로써 브랜드 개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영환･이혁진(2010) 전쟁, 묘지, 식민지 역사, 홀로코스트, 

재난지역, 고스트 및 감옥관광 등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주제를 탐구하

여 사례를 국내외 관광지에 적용하였으며, 우리나라 다크투어리즘 관광지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형호(2012)는 보길도의 

중심가치인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배경을 

브랜드로 활용하여 보길도와 윤선도에 관한 역사와 유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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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과 윤선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공간스토리텔링

을 만들고 이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관광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조록한･이문주(2010)는 유적지의 관

람경로개발이 수원과 화성지역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살펴보

기 위하여 수원화성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그룹, 방문경험이 없는 그룹, 수

원화성역사지구에 방문 경험이 있는 그룹과 방문 경험이 없는 그룹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의 역사자원 활용의 특징과 관련하여 임근욱･이혁진(2012)은 캐나다 

퀘벡 역사지구의 형성과 문화관광의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퀘벡은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지닌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서 뿐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서 

불어권 캐나다를 대표함과 동시에 다문화주의 연구를 위한 흥미있는 연구대상

이라고 밝혔다. 오일환･신용철(2014)은 독일의 역사경관에 나타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콘텐츠를 분류하고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남북분단에 

대한 새로운 관광자원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학습이나 평생교육에서 분단과 

통일의 상징에 대한 문화유산의 융･복합적 학습콘텐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표-1. 역사자원 관련 선행연구 ❚   
구  분 연구자 주      요      내      용

공간적 

측면

강신겸(2011)
근대문화유산 단위 건축물의 보전과 그 주변 경관의 맥락적 보전 및 

형성에 의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박경정(2013)
조선왕릉의 공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풍수지리원리에 입각하여 완충

구역을 충분히 확보

콘텐츠

이태희 외(2006) 강화도 역사교육의 방향과 전적지의 복원 및 관리의 개선점 제시

윤유식 외(2010)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최영환 외(2010) 우리나라 다크투어리즘 관광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한형호(2012) 윤선도를 활용한 보길도 관광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조록한 외(2010)

유적지의 관람경로개발이 수원과 화성지역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미치

는 기여도 연구

외국의 

역사자원 

활용

임근욱 외(2012) 캐나다 퀘벡 역사지구의 형성과 문화관광의 특징 고찰

오일환 외(2014)
독일의 역사경관에 나타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콘텐츠를 분류하고 특

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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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사자원의 지역관광 활용 해외 사례

1. 프랑스 앙부아즈 성(Chăteau d'Amboise)4)

프랑스에서 가장 긴 루아르 강변에 위치한 루아르 지역에는 왕과 귀족들이 

영화를 누렸던 조각을 다듬어 놓은 듯한 르네상스식 고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루아르 고성(Chăteaux de la Loire)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

산에 등재된 19개의 고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앙부아즈는 프랑스 루아르 강 유역의 앵드르에루아르 주(Indre-et-Loire)에 

있는 인구 12,000여 명의 소도시이다. 앙부아즈 지역의 주민들은 역사･문화유

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닌 활용을 통한 보존

정책을 선택하였다. 자신들이 물려받은 역사유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관련되는 인물과 장소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을 구성하였다. 

지난 1976년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앙부아즈 마을의 역사문화유산인 앙부

아즈 고성과 이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프랑수아 1세와 레오

나르도 다빈치5) 등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고 이를 스펙터클화 하였

다6). 하드웨어적인 고성이라는 건축물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15세기에 지어진 고성(古城)이 감성과 감동을 지닌 문화의 현장으

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는 역사문화유산을 감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고, 문화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앙부아즈 마을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구성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간 약 30만 유로

4) 전약표･임선희(2012)와 이수진･허선희(2012)의 내용을 참조

5)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는 이탈리아 양식을 좋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 성으로 초빙하기도 했는
데, 다 빈치는 이탈리아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6) 앙부아즈 고성 야간스펙터클은 총 6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전기를 통해 
프랑스의 르네상스가 루아르 강변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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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7)

 앙부아즈 고성의 야간 스펙터클은 지역적 특성과 특산물을 소개하기 위하

여 마을 장과 축제를 통해 농산물과 전통 케이크 제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 함께 루아르 강변의 지역특산물인 투렌(Touraine) 포도주를 공연 중에 관객

이 직접 시음하게 하는 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8)  

❚ 표-2. 앙부아즈 고성의 ‘야간 스펙터클’ 배경 및 관련 이야기들 ❚   
구  분 내         용

배 경

시대 르네상스시대

장소 루아르강변 암벽 위에 형성된 앙부아즈 고성과 마을

인물 프랑수아 1세, 레오나르도 다빈치

구 성

사건 이탈리아와의 전쟁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의 춤과 의복 그리고 서커스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의 상징인 분수놀이, 불꽃놀이, 대포

출처: 전약표･임선희(2012)

스펙터클을 제작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앙부아즈 르네상스 공연

협회(ARA: Association Animation Renaissance Amboise)가 결성되었고 매년 

열리는 행사에는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하여 매년 500여 명의 주

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3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

다. 앙부아즈 고성 스펙터클은 지난 200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록되었고, 2004년에는 프랑스 축제 및 역사스펙터클연맹(FFFSH)으로부터 인

증서를 받았다. 

7) 이수진･허선희(2012), p. 84

8) 전약표･임선희(2012), pp. 4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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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수진･허선희(2012)

❚ 그림-1. 앙부와즈 고성 야간스펙터클 공연 전경 ❚   

2. 폴란드 비엘리치카(Wieliczka)의 소금광산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크라쿠프(Krakow) 동남쪽 10km 지점의 비엘리치

카(Wieliczka) 마을에 위치해 있다. 13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암염을 채굴

하던 소금광산으로서, 1978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

었다. 광산의 범위는 동서로 5㎞, 남북으로 1㎞가량이며, 가장 깊은 곳은 지하 

327미터에 달한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14세기부터 국가 귀빈을 대상으로 

관광투어를 시작했으며 현재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다. 

지하 64m에서 지하 135m까지 이어지는 약 2.2km의 갱도를 따라 광부들이 암

염을 이용하여 조각한 부조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 암염 채취 광부

들의 작업 모습도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폴란드 왕실에서 소금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이후 크라쿠프의 전성기를 이

끌었던 야기에우워 왕조(Jagiellonowie, 1386~1572)9) 시기에는 국가 재정의 약 

1/3을 소금무역을 통하여 충당하였다. 약 700년가량 채굴한 소금의 양은 약 

7,500만 톤이었다. 암염 채굴 초기에는 드럼통에 소금을 담아서 운반하였으나, 

9) 1385년 피아스트 왕조가 끝나고 왕권 계승자인 야드비가(Jadwiga) 여왕이 리투아니아의 야기에우어
(Jagiello) 대공과 결혼하여 결성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 왕조로서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186년간 폴란드를 통치함 



역사자원의 어촌관광 적용방안 연구 -진도를 중심으로- │ 11

이후에는 말과 수레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운반하였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1996년까지 소금을 채취하였으나 소금가격의 하락과 홍수로 인하여 소금광산

이 침수된 이후 소금채취는 중단하고 현재는 관광자원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소금광산에는 광부들이 조각한 부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

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각으로는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코페

르니쿠스(Kopernik)의 조각상과 이 소금광산에서 찾은 약혼반지를 킹가 공주에

게 바치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 그리고 폴란드 출신 최초의 교황인 요한 바오르 

2세의 조각상 등이다. 소금광산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된 것은 열악

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도 광부들이 종교에 의지하고, 소금을 이용해 아름다

운 예술작품과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금광산 입구) (소금광산 내 조각작품)

출처: 작성자

❚ 그림-2.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   

3. 영국 Flodden 1513 에코뮤지엄10)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은 1513년 9월 9일,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

하고 있던 제임스 4세가 이끄는 3만 명의 스코틀랜드군이 서리 백작 토머스 하

10) 김진영(2014), pp. 80-82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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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Thomas Howard, Earl of Surrey)가 이끄는 2만 명의 잉글랜드군에게 참

패함으로써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4세가 전사한 플로든 전투(Battle of 

Flodden)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플로든 전투가 영국 국민들의 기억에 자리 잡

은 이유는 영국 역사에서 국왕이 전사한 마지막 전투라는 것 이외에, 약 12,000

명의 스코틀랜드군과 1,500여 명의 잉글랜드군이 전사한 비극의 장소를 배경으

로 한 전설과 문학작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접경지인 Borders of North Northumberland 

지역에 거주하는 일단의 주민들은 2013년 500주년을 맞이하는 플로든 전투에

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기 위하여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는데, 지역민들에게 적

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잉글랜드 최초의 에코뮤지

엄인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

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고고학, 교육, 가계(家系), 서지(書誌), 자원활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3.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의 추진 방향 ❚   
분   류 주요내용

고고학
･ 자원자를 모집하여 고고학적 훈련

･ 플로든 벌판을 걸으며 유물 탐지 및 발굴

교  육

･ 지방의회의 지원으로 관련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 초등교사 연수

･ 어린이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가르치도록 장려

가  계
･ 조상의 플로든 전투 참전 여부 조사

･ 가계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  지
･ 국내외 플로든 전투 관련 자료 조사

･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원활동
･ 전문 분야별 교육

･ 행사 관련 지원 교육

자료: 김진영(2014)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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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은 역사적인 문화자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뿐 아니라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이 위치하고 있는 Border 지역은 트위드 강(River 

Tweed)이 북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이 걸으면서 강

과 바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용 도로, 승마길 등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연어의 회귀처로 유명한 트위드 강을 연어낚시의 명소로 만들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Flodden 1513 에코뮤지엄 홈페이지(http://www.flodden1513.com)

❚ 그림-3  영국 Flodden 1513 에코뮤지엄 ❚   

4. 역사자원 활용 사례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역사자원을 관광에 활용한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이 역사자원을 찾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이야기가 오늘날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이다. 역사자원을 통하여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자신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화석화(化石化)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숨을 쉬

는 살아있는 역사자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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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관광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 때 관광객들은 역사자원을 통하여 시간

적인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용인 민속촌보다는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 역사적인 가치 

뿐 아니라 관광상품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곳을 방문하

는 관광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나타난 프랑

스의 앙부아즈 고성과 영국의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둘째, 역사자원과 문화콘텐츠의 융합이 필요하다. 역사자원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유적지로서의 역사자원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융합이 필요하다.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에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곳이 많

다. 박준모(2014)는 역사자원과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

아의 베로나(Verona)와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섬(Prince Edward Island)을 

지목하였다. 베로나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관광에 활용하고 있으며, 프린스 에드워드섬은 일본의 애니메

이션 감독인 다카하타 이사오(高畑勲)가 제작한 총 50부작 애니메이션 시리즈 

‘빨강머리 앤’이라는 문화콘텐츠를 융합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해지게 되

었다.11) 프랑스의 앙부아즈 고성과 영국의 Flodden 1513 에코뮤지엄은 전쟁이

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한 공연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였으며,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은 암염 조각(巖鹽 彫刻)과 더불어 킹가 공주에 대한 설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관광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셋째, 역사자원을 과거에 매어두지 말고 현재로 끌고 나와야 한다.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는 역사자원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

렵다. 역사자원이 과거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

11) ‘빨강머리 앤’의 원작자는 캐나다의 여류작가인 루시 모드 몽고메리(Lucy Maud Montgomery, 1874
년~194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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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프랑스 앙부아즈 고성

은 스펙타클 공연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여 공연 내용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과거 소금을 생산하였던 갱도의 일부

를 견학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며 관광객들에게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금광산에 만들어진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림으로써 소금광

산이 현재에도 살아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Flodden 1513 에

코뮤지엄도 고고학적 발굴과 보존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플로든 전

투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재에 투영함으로써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Ⅳ. 진도군의 역사자원 현황

진도를 대표하는 역사자원은 크게 삼별초 유적, 임진왜란 유적, 그리고 유

배지 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별초 유적은 진도 이외에 제주에서도 발견되

고 있으나12), 진도는 제주도와 비교할 때 삼별초 관련 유적의 원형이 잘 보존

되어 있으며, 삼별초 관련 설화가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삼별초가 독자적으로 

왕을 세우고 궁궐까지 건축하여 몽골군에 항쟁한 장소라는 측면에서 진도는 삼

별초의 항쟁의 역사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진도는 임진왜란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중에서 임진왜란과 인연을 맺지 않은 곳이 거

의 없지만, 한산도대첩, 노량해전과 함께 임진왜란을 대표하는 명량해전의 장소

인 울돌목이 바로 진도의 벽파진 앞바다이다. 이외에도 진도는 조선시대 대표

적인 유배지 중 하나로서 유배지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12) 제주도의 삼별초 유적지는 애월읍 고성리의 항파두리성 항몽유적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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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별초 유적 

진도의 삼별초 유적으로는 왕궁터로 알려진 용장산성과, 남도석성, 삼별초

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된 왕온의 무덤, 그리고 삼별초의 지도자 배중손 장군의 

사당 등이 있다. 용장산성(龍藏山城)은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에 위치한 산성으

로서 고려 원종(元宗,재위: 1259년~1274년)때 몽골군의 침입을 받아 강화조약

을 맺고 조정이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에 반발한 삼별초군이 원종의 육촌인 승

화후(承化候) 온(溫)을 왕으로 추대하고 진도로 내려와 항거하였는데, 이때 고려

의 장군 배중손(裵仲孫, ?~1271년)이 이끈 삼별초군이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

은 산성이다.13) 

남도석성(南桃石城)은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려 원종

때 배중손 장군이 삼별초군을 이끌고 진도로 남하하여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

고 최후까지 격전을 벌인 성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장소이다. 남도석성은 고려 

충렬왕 2년(1350)에 지속적인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진도 주민들이 영암과 해남으로 이주했다가 세종 19년(1437)에 돌아온 이후 수

군 만호부가 설치되면서 중요한 해안 방어 거점으로의 역할을 하였다.14)15)

왕온의 무덤은 삼별초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된 승화후 왕온(承化侯 王溫)의 

무덤이다. 왕온은 고려 현종(顯宗)의 아들인 평양공 왕기(王基)의 후손으로 고려

조정이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때 이에 반발한 삼별초에 의하여 온왕(溫王)

으로 추대되었다. 삼별초가 진도에서 패배한 이후 왕온 일행이 용장산성을 탈

출해 의신면 침계리의 고갯길을 넘다가 왕온과 그의 아들 환(桓)이 여몽연합군

에 붙잡혀서 처형되었다.16)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에 위치한 배중손 장군 사당은 삼별초의 지도자 배중

13) 성의 길이는 군내면의 용장리, 세등리, 고군면의 도평리, 벽파리, 오류리를 잇는 산등성을 따라 총 
12.75km이며 높이는 4m내외이다.(진도군 관광문화 홈페이지)

14)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p. 285

15) 현재는 성지가 거의 원형적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동문, 서문, 남문터가 있다. 현재 성의 총 길이는 610m, 
높이는 5.1m다.(진도군 관광문화 홈페이지)

16) 교수신문(20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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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장군이 남도석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굴포 해안 쪽으로 이동하다 당시 바

다 뻘밭이던 이곳에서 최후를 마친 장소로 전해지고 있다.17) 

(용장산성의 왕궁터) (남도석성)

출처: 구글(www.google.com)

❚ 그림-4. 삼별초 유적 ❚

 2. 임진왜란 전적지

진도의 임진왜란 관련 유적지는 울돌목과 벽파진 전첩비가 있다. 울돌목 또

는 명량해협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의 화원반도와 진도군 군내면 녹

진리 사이의 있는 해협이다. 길이 약 1.5km이며, 폭이 가장 짧은 곳은 약 300m 

정도가 된다. 밀물 때에는 넓은 남해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명량해협을 통과하

여 서해로 빠져 나가 조류가 매우 빠르다. 물길이 암초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소리가 매우 커서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하여 울돌목이라고도 불린다. 정유재

란 당시 명량 해전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이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전력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하였다. 

 

17)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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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 (벽파진 전첩비)

출처: 구글(www.google.com)

❚ 그림-5. 임진왜란 유적 ❚   

벽파진은 옛날부터 진도의 관문 구실을 했던 나루터로 명량해협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 바다 건너편은 해남군 황산면 땅이다. 벽파진은 명량대첩을 거두

기 직전 16일 동안 이순신이 머물면서 나라의 미래와 백성의 안위를 고민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작전을 숙고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벽파진 전첩비의 높이는 

11m이며 커다란 돌거북 등 위에 얹혀 있으면서 명량해협을 굽어보고 있다.18)

 3. 유배지 유적

조선시대 유배란 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변방(邊方) 또는 절도

(絶島)로 추방시킨 형률이었다. 김경옥(2010)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남지역에 유

배된 인물은 총 534명이며 이중에서 진도로 유배를 온 경우는 56회로 확인되고 

있다.19) 유배지 관련 유적은 크게 유배인의 적거지(謫居地), 유배지에 개설된 

서당, 유배지에 건립된 서원 등 유교문화재, 유배인의 저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 1956년에 세워진 이 비에는 "벽파진 푸른 바다여 너는 영광스런 역사를 가졌도다. 민족의 성웅 충무공이 
가장 외롭고 어려운 고비에 빛나고 우뚝한 공을 세우신 곳이 여기이더니라."라는 이은상 선생이 지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19) 제주도 67회, 고금도와 진도 각각 56회, 흑산도 55회, 추자도 54회, 신지도 40회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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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인의 적거지 또는 서당 및 서원 등 유교문화재로는 명종 때의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귀양온 노수신(盧守愼, 1515~1590)과 관련된 봉암서원(鳳岩書院) 

유허지((遺虛址), 순조 즉위 직후 시파(時派)로 지목되어 진도로 유배온 김이익

(金履翼, 1743~1830)과 고종 때 8월 역변(八月逆變)과 10월 무옥(十月誣獄)에 관

련되어 유배온 정만조(鄭萬朝, 1858~1936)가 운영했던 서당 등이 있다. 

진도와 관련된 유배인의 저술로는 1504년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진도 금갑도(金甲島)20)에 유배된 이주(李冑, 1468~1504)의 󰡔금골산록(金骨山錄)󰡕, 

1547년 순천으로 유배되었다가 진도에 위리안치 된 노수신의 시집 󰡔옥주이천

언(沃州二千言)󰡕, 1788년 김약행이 진도 금갑도에서 작성한 󰡔적소일기(謫所日記)󰡕, 

1800년 진도 금갑도에 유배된 김이익의 󰡔금강영언록(金剛永言錄)󰡕과 󰡔순칭록

(循稱錄)󰡕, 1896년 진도에서 정만조가 작성한 󰡔은파유필(恩波濡筆)󰡕 등이 있다.21)

Ⅴ. 역사자원의 진도 어촌관광 적용 방안

1. 역사유적지 연계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진도의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바다를 통한 체험 이외에 진

도가 지니고 있는 역사유적지들에 대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겨 재방문을 유도하

고, 구전(口傳)을 통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역사유

적지를 주제에 따라 연결하여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어촌체험마을

의 체험프로그램 간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

광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어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20)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義新面) 접도리(接島里)에 위치한 면적 4.353㎢의 작은 섬이다.

21) 김경옥(2010), pp. 16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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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식

진도의 어촌체험마을에서 참고할 만한 연계 관광프로그램의 사례로는 영화 

속 촬영지들을 연계시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성공을 거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의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Sound of Music Tour)를 꼽을 

수 있다. 1965년에 개봉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요 촬영지인 미라벨 정

원(Mirabell Gardens), 레오폴트스크론 궁전(Leopoldskron Palace), 헬브룬 궁

전(Hellbrunn Palace), 논베르크 수녀원(Nonnberg Abbey), 몬드제대성당

(Church of Mondsee) 등을 연결하여 잘츠부르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운

영하고 있다.22)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는 관광객들에게 잘츠부르크를 모차르트

(W. A. Mozart)라는 천재 음악가의 도시이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시로 

각인시키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진도는 삼별초와 임진왜란 그리고 유배지라는 역사적 테마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들 역사자원이 관광자원으로 충분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도의 역사자원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테마를 각각의 투어 프

로그램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삼별초와 임진왜란은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또는 외세(外勢)와의 항쟁이라는 테마로 통합할 수도 있다. 

이들 투어의 운영 방식은 두 가지로 형태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적

인 시티투어의 운영 형태와 마찬가지로 특정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관광객을 모

집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진도읍을 중심으로 도심지역에서 숙박을 하거

나 당일코스의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진도의 어촌체험마을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버스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니버스가 인근의 숙소를 순회하며 관광객을 

승차시킨 이후에 당일코스의 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진도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

어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적용

한다. 승합차 또는 미니버스가 어촌체험마을을 순회하면 관광객의 모집에도 유

22) 현재 그레이라인(Grey Line)과 파노라마투어(Panorama Tour) 두 개의 업체에서 투어 상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1인당 40유로, 투어시간은 약 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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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뿐 아니라 투어 종료 후 관광객들이 숙소로 돌아가는 것도 매우 용이해진다.

2) 투어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는 명확한 투어의 테마와, 우수

한 해설사의 확보가 있다. 현재 진도군에는 21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개별 역사유적지별로 근무하거나 30명 이상의 단체가 신

청하는 경우에 동반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관광객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특히 어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과 연계된 역사 투어 프로그램은 15명 내외

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어촌체험마을과 연계된 관광객들은 

소규모 가족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어촌체험마을을 순회하는 버스는 소

형버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해설사의 추가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력은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

램을 기획하는 분야와 투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영분야, 그

리고 투어 프로그램에 지역민들을 조직화 할 수 있는 조직분야 등 다양한 분야

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 또는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2. 스토리텔링 기반 문화콘텐츠 개발

1) 스토리텔링 기반의 지역 관광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사전적인 의미는 ‘The action of telling stories'

로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의미한다.23) 우성호･박석수(2010)은 스토리

텔링은 ‘생산자에 의해 창작되거나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수용자의 욕구 충족

을 위해 효과적인 담화형식으로 가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윤유석(2010)

23) 박준모(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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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내용과 기술, 매체를 아우르는 서

사방식이며, 특히 문화콘텐츠라는 매체에 들어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라고 하였다.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를 관광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영

국의 작가 윌리엄 세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소설인‘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을 기반으로 줄리엣의 집, 줄리엣의 방, 줄리엣 동상, 줄리

엣의 무덤, 로미오의 집 등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베로나(Verona)이다. 도시 인구가 약 26만 여명에 불과한 베로나는 매년 여름

에 개최되는 약 3개월간의 오페라 축제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연간 800만 명

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탈리아 4대 관광도시가 되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또 다른 사례로 프랑스의 퓌

뒤푸(Puy du Fou)가 있다. 퓌뒤푸는 프랑스 방데(Vendes) 지방의 레 제페스

(Les Epesses)에 프랑스혁명 기간이었던 1793년에 혁명군과 방데 지역의 농민

들 간에 발생한 ‘방데 전쟁(Guerre de Vendée)’24)을 소재로 한 시네세니

(Cinéscénie)라는 이름의 공연예술을 모태로 조성된 역사테마파크이다. 퓌뒤푸

는 현재 약 23ha에 이르는 면적에 역사마을, 자연생태공원, 휴양 및 야외공연시

설 등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역사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연평균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25)

2) 진도군의 스토리텔링 자원

스토리텔링 기반 문화콘텐츠를 진도지역 어촌관광에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박준모(2014)는 스토리텔링이 지니

고 있는 특성에 대해 ‘첫째, 스토리텔링은 감동을 지니고 있다. 둘째, 스토리텔

링은 현재진행형이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

하다’고 하였다. 스토리텔링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은 스토리텔링 기반 

24) 방데 전쟁 혹은 방데 반란은 1793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 왕당파를 지지하던 프랑스 서부 방데 지방의 
농민 의병대와 공화파 혁명군 사이에 벌어졌던 무력 충돌사건이다.

25) 퓌뒤푸(Puy du Fou)에 대한 내용은 송희영(2012)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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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요구와 상상력이 결합될 경

우에는 콘텐츠의 확장성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도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삼별초, 임진왜란, 유배지 등의 역사기반 콘텐츠

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1차적인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된다. 이들 재료를 

바탕으로 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문화콘텐츠로 확장시켜야 한다. 진도의 역

사자원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것이 삼별초 관련 유적들이다. 삼별초에 의하

여 왕으로 옹립되었으나 비극적인 생을 마친 왕온(王溫)과 남도석성에서 결사

항전을 벌이다 전사한 배중손(裵仲孫) 장군 등의 이야기는 훌륭한 스토리텔링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이야기를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등 다양한 형태

로 구성하여 남도석성에서 공연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역사자원 기반 교육콘텐츠 구축

1) 교육 콘텐츠로서의 지역사 

지역사(地域史) 교육은 국가 중심의 역사교육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윤지(2013)는 ‘첫째, 지역사는 학생들의 역사학

습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 둘째, 역사교육과정에서 역사학

습과 시민성 교육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 교육은 사회과 

통합적 성격이 실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준다’ 등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관광의 형태가 가족단위의 소규모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가족 관광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26) 이러한 관광의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역사자원 

기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관광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의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 해외 사례는 대부분 

26)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4년도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관광 시 가족을 동행한다
는 응답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였으며, 농촌관광 관련 욕구 중 역사유적지 탐방과 체험프로그램이 
각각 17.0%와 24.4%로 나타나 교육관련 욕구가 4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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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교육콘텐츠들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기

록보존소는 교육 웹사이트인 ‘Learn California’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사 

교육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역사 주제들은 캘리포니아 주립 교육청의 교

육과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강의안(Lesson Plan)’ 콘텐츠는 학년별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관련 콘텐츠들도 1단계부터 3단계로 심화･확장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영국의 스코틀랜드 주립기록보존소는 주도(州都)인 에든버러에 위치

하고 있는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스코틀랜드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주립기록보존소는 지역사 교육콘텐츠와 관련된 두 개

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현장 견학, 웹 교육 위주의 아웃리치 서

비스를 제공하는 SAFS(Scottish Archives for school)이며 또 다른 하나는 스코

틀랜드주 전체 50여개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

비스하는 SCAN(Scottish Archives Network)이다.27)

2) 지역사 교육의 중심지, 진도문화원

진도 지역의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한 교육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은 진도지

역의 역사와 유적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잠재적 관광객들의 관

심을 유도하고, 가족관광과 자녀의 교육적인 체험을 동시에 원하는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역사자원 기반 교육콘텐츠를 온라인 환경 뿐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구현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사전 정보를 습득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기관은 바

로 지역 문화원이다. 진도문화원은 진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

공과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진도문화원은 문화유적지 답사, 삼별

초 항몽순의제, 향토사 조사자료 등 진도지역의 숨어있는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27) 도윤지(2013), pp. 81-85의 내용을 발취 및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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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8)  현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진도문화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뿐 아니라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 역사유적 답사 프로그램, 역사자원 기반 

공연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결론

최근 우리나라 어촌은 어업소득 이외에 새로운 어업 외 소득원을 발굴하려

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어촌이 지니고 있는 바다와 갯벌 등 자연자원과 전통

어업체험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체험마을로 대표되는 어촌관광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경우

를 제외하면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어촌

체험마을 사이에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어촌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어촌체험마을로 인하

여 어촌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진도가 지니고 있는 역사자원

을 어촌관광에 적용하여 역사자원과 어촌체험마을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라남도 진도군은 삼별초 유적, 임진왜란 유적, 유배지 유적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자원을 어촌관광에 적용할 

경우에 진도의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도군의 어촌관광 현황을 살펴보고 진도군을 중심으로 

어촌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자원을 어촌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28) 진도문화원 홈페이지(http://www.jindocult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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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어촌관광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진도군의 조례 중 관

광과 관련된 것은 ‘진도군 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와 ‘진도군 사단법인 진도군 

관광진흥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으며, 훈령으로 ‘진도군 문화관광해설가(사) 선

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관광과 관련된 주요 지원 내용이 관광 

진흥 관련 축제 및 행사 추진에 관한 사업, 진도군 내 관광지의 관리 방법 등에 

국한되어 있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도군의 역사자원을 네트워킹하여 추진되

는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진도군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

는 민간 중심의 운영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진도군 내의 역사문화관련 단체 

또는 진도문화원이 중심이 되고 어촌체험마을 책임자, 문화관련 단체, 문화해설

사, 지역 대학의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기

관인 진도군의 역할은 민간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위원회에 깊이 관여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의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민간의 운영 능력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전시행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영

위원회에서는 진도군 어촌관광 프로그램의 기본 컨셉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민간 단체와 어촌

체험마을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진도군 어촌관광의 주요 타겟 고객의 설정과 이를 대상으로 한 적극

적인 홍보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김용렬･류경선･박시현(2012)에 의하면 농촌

관광의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의 평균 이동시간은 약 2시간 50분이며, 전체 응

답자의 79.3%가 4시간 미만의 이동시간을 소요한 관광객으로 나타났다.29) 진

도군을 방문할 수 있는 잠재고객은 약 4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29) 1~2시간이 23.5%, 2~3시간이 31.1%, 3~4시간이 24.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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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연령대로는 역사와 바다에 관심이 있는 20대 대

학생 및 직장인과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30~40대 가족을 집중적으

로 공략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약 1시간 거리의 목포시(약 24만 명)와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광역시(약 147만 명), 그리고 약 3~4시간 거리에 있

는 전주시(약 65만 명), 익산시(약 30만 명) 그리고 군산시(약 28만 명)의 도시

민이 타깃 고객이 될 수 있다. 즉, 약 300만 명가량의 잠재적 배후 인구 중에서 

40대 이하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진도군 어촌관광의 주요 타깃 고객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자원을 어촌관광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문헌자료를 기초로 진행된 연구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도의 대

표적인 역사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도의 어촌관광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

인지 등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어진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효

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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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행된 해양수산분야 국가연구개

발사업 관련 206개의 기획연구를 종합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비는 연평균 15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으며, 총연구

개발비 대비 기획연구비는 연평균 0.8%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둘째, 기획연구

들을 특성별로 정책기획과 기술기획으로 구분하고 기술의 융복합성이 높은 해

양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획연구의 결과는 

55%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으며, 기술기획연구의 

비중은 74% 정도였다. 넷째, 해양수산분야의 기획연구를 설계할 때는 융복합적

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기획의 범주와 목적을 설정하게 

하고, 이후에 과학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키워드: 기술기획, 기획연구, 연구개발, 정책기획

 * 제1저자･교신저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이학 박사. kseo@kimst.re.kr
** 공동저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jmchoi@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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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of 206 national planning projects in 

marine and fisheries area carried out for 10 years from 2006 to 2015. The 

analysis was used to reveal the role of planning project as an acting tool for 

national policy and ways to optimize its application on R&D process. 

Planning projects were classified into policy planning and technology 

planning, and 74% of the planning projects in marine and fisheries area were 

identified as technology planning.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were suggested 

considering that the technologies in marine and fisheries sector are intrinsically 

integrated and converged. Therefore, this study takes a sociological aspect to 

set the scope and target of planning project, and apply technological 

view-point to dissect target technologies into small units, as much as possible. 

It will be followed by giving definition to each technology unit and finding 

the connection between units.

Key words: Planning Project, Policy Planning, R&D, Technology Planning



해양수산연구개발 기획연구의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33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연구개발사업에서 기획은 기술 변화를 보다 빨리 인지하고, 최상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며,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개발을 통해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품의 생산과 공정 개발,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유한 인적·

재무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은 민간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목적지향

적일 수밖에 없으며,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연구를 통해 재

정, 인력, 인프라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투입 근거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10년간 수행된 해양수산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기획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해양수산 정책의 실행 수단으로서의 

기획연구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술의 융복합성이 높은 해양수산분

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연구들을 그 특성별로 구분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기획연구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부여하기 위한 추진 절차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기획연구의 역할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기획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이다.  

1) 현병환･윤진효･서정해(2006)에 따르면, 연구개발에서 의미하는 ‘기획’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만들 때 필요한 것으로서 목적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전 행위를 의미하며, ‘계획’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일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이나 단계를 짜는 것으로서 
기획보다는 축소된 의미의 사전 행위이다. 따라서 계획은 기획을 위한 세부 단계의 단위 요소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융복합사업 추진계획 등도 기획의 일부로 볼 수 있다. 

2) 유경만･양해영(2008), 임현･심선우(2015), 차두원･안혜린･전유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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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 활용한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는 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http://www.kimst.re.kr) 및 연구개발과제관리시스템

(PMS; Project Management System)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각 연도별 정부의 연구개발 시행계획과 예산 계획도 검토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행된 총 206개의 기획연구과제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기획연구의 시작이 되는 기술수요조사부터 연구개발과제로 발전해 가

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연구는 그 특성에 따라 크게 기술기획과 정책

기획으로 구분하였으며,3) 정책기획연구는 다시 사업관리관련 정책기획연구, 정

책자료 생산을 위한 정책기획연구,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기획연구, 

시설장비의 구축을 위한 자원 배분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시설장비 정책기획연

구, 인력자원의 양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기획연구 등의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은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조사로부

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기획연구 대상을 설

정하고, 기획연구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 또는 과학기술

의 개발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기획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을 확보하면 

과제의 공모를 거쳐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된다.4) 이러한 연구개발 체계의 흐름

은 아래와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기술개발 및 정책 수요 → 기획연구 → 자원 및 예산 확보  → 연구개발

기획연구로 반영된 수요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기획연구를 통해 발굴된 

3) 임현･심선우(2015)

4) 미래창조과학부(201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1), 해양수산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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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가 얼마나 되는가를 추적해 보는 것은 기획연구의 체계와 효율성

을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 수행된 206개의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를 대상으로 

기획연구의 시작부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이어지는 흐

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분야의 기획연구에 필요한 추진 

절차를 정리하였다.  

Ⅱ. 분석 결과

1. 기획연구에 대한 투자 현황

해양수산분야에 투입된 총연구개발비는 <표1>에서와 같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5) 이에 반하여 해양수산분야의 기획연구비는 연차별

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연 평균 15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과

제수 기준으로는 매년 20개 정도의 기획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총연구개발비 

대비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에 투입된 예산은 연평균 0.8% 수준이다. 

기획연구에 대한 예산 투자는 2006년 이후 큰 폭의 증가의 양상을 보이다

가 2014년과 2015년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에는 기획연구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는 23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과제당 기획연구비

는 크게 감소했다.

5)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개별 과제에 실 투입된 연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기획연구비의 경우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에 포함된 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수행한 기획연
구를 포괄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전문기관의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정부 예산의 투입만을 가지고 산정
한 자료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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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해양수산분야 총연구비 대비 기획연구비의 변화 ❚
       (단위: 백만 원,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평균

해양수산

총연구비

(A, 백만 원)

77,833 100,416 127,440 168,899 165,794 185,102 203,726 241,166 263,626 290,202
합계:

1,824,204

기획연구비

(B, 백만 원)
436 1,041 1,695 1,750 1,892 1,544 1,867 1,932 1,396 1,393

합계:

14,946

기획연구

투자비율

(B/A, %)

0.6% 1.0% 1.3% 1.0% 1.1% 0.8% 0.9% 0.8% 0.5% 0.5%
평균:

0.8%

기획연구

과제 수

(C, 건)

11 21 21 31 19 16 24 21 23 19
합계:

206

과제당 

기획연구비

(B/C)

39.6 49.6 80.7 56.5 99.6 96.5 77.8 92.0 60.7 73.3
평균:

72.6

2. 기술기획과 정책기획

10년간 수행된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다양한 

국내외 연구개발사업 구분 기준을 토대로,6) 기획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이를 토

대로 한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표2>와 같이 기술기획연

구와 정책기획연구를 구분하였다.7)  

기술기획연구는 기초･응용･개발로 구분할 수 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과제

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의 설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우선 최소 단위의 과학기술들을 구분해 내고 해당 과학기술의 종류와 

범위, 과학기술들 간의 체계 등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8) 

6) OECD(2002, 2007), 서판길(2010),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7) 현병환･윤진효･서정해(2006)에 의하면 기획의 범위는 기술기획과 사업기획, 조직 및 관리기획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논하는 정책기획은 그중 사업기획, 조직 및 관리기획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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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연구는 이와 달리, 연구개발의 영역으로 구분되지 않는 고급인력의 

양성, 시설 및 장비의 구축을 위한 자본적 지출, 교육 및 연수 훈련, 과학기술 

정책 및 관리, DB구축 및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서비스, 과학

기술관련 운영비의 지원, 그리고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국제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의 타당성과 그 가치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기획연구를 크게 사업관리, 정책자료, 서비스, 시설장비, 

인력양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포함되는 기획연구 과제들

은 <표2>에서 제시한 예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표-2. 기술기획연구와 정책기획연구의 분류기준(안) ❚
구분 정의 예시

기술기

획

- 기초･응용･개발 등의 해양수산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 대상이 되는 최소 단위 

과학기술의 종류, 과학기술의 범위, 

과학기술들 간의 체계, 과학기술들 

간의 관계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획

- 해양산성화에 의한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복원 

기술개발 기획연구(2015)

- 해양단백질 기반 바이오메디컬 소재 개발 

기획연구(2015)

-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법 개발 

기획연구(2015)

-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기획연구(2015)

정

책

기

획

사
업
관
리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현황 분석, 

기술 분류군별 자원의 배분과 투입 

계획 수립･개선과 관련된 기획

- 해양수산 R&D 사전연구기획에 관한 연구(2006)

- 해양과학기술 사업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2009)

- 해양수산 R&D 성과로드맵 수립(2014)

정
책
자
료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정부정책의 수립, 대내외 

정책실행을 위한 전략 및 대안 

마련, 법제도 마련 등의 자료 생산

- 해양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 

및 손해보험 기술개발 기획연구(2009)

- 해양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2010)

서
비
스

- 해양수산 과학기술관련 DB구축, 

관련 자료의 표준화, 정보제공 체계 

및 지원체계 등의 구축･유지･관리를 

위한 기획

- 대형해양과학연구선 운영시스템 기획연구(2009)

- 해양 R&D 실용화 기술인증체계 및 센터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2011)

-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구축 및 

운용방안 기획연구(2013)

시
설
장
비

- 해양수산 과학기술관련 토지･건물 

등의 시설과 기기･장비의 구축을 

위한 자원 배분 및 투입계획 수립

-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기획연구(2007)

-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획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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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에 따라 기획연구 과제를 분류해 보면 전체 기획연구 206개 중 

152개는 기술기획과제이며, 54개가 정책기획과제에 해당하여, 기술기획과제의 

비중이 연간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표3>. 

정책기획과제는 그 성격과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사업관리 분야가 총 26개

로 48%를 차지하였고 정책 자료의 생산이 14개로 26%를 차지하였으며, 서비

스, 시설장비,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기획연구는 10년간 각각 5개 정도의 과제

를 수행하는데 그쳤다. 정책기획연구 중 사업관리를 위한 체계의 정립과 관련 

구조의 설정을 위한 연구는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연차별로 정책기획연구의 주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 표-3. 연도별 해양수산 기획연구의 유형 변화 ❚
(단위: 과제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전체

기획연구
11 21 21 31 19 16 24 21 23 19 206

총 기술기획

과제(비율)

4

(36%)

13

(62%)

15

(71%)

23

(74%)

15

(79%)

13

(81%)

20

(83%)

16

(84%)

19

(83%)

14

(74%)

152

(74%)

총 정책기획 

과제(비율)

7

(64%)

8

(38%)

6

(29%)

8

(26%)

4

(21%)

3

(19%)

4

(17%)

5

(16%)

4

(17%)

5

(26%)

54

(26%)

사업관리 6 6 3 4 1 2 1 2 1 0 26

정책자료 0 0 2 1 3 0 3 0 2 3 14

서비스 1 1 0 1 0 1 0 1 0 0 5

시설장비 0 1 1 0 0 0 0 0 1 2 5

인력양성 0 0 0 2 0 0 0 2 0 0 4

구분 정의 예시

인
력
양
성

- 해양수산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고급인력 양성･활용 계획의 수립,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계획

- 글로벌 해양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구축 

기획연구(2009)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지원 기술개발 

기획연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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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연구의 활용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는 기술개발 수요와 정부의 정책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구 또는 산업계를 포함한 민간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는 

‘기술수요조사’라는 형태로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인 한국해양과

학기술진흥원을 통하여 매년 수행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는 기존에 수립된 정

부의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정책 수요를 근거로 이루어진

다. 기술수요조사 결과 중 기획연구 대상으로 채택된 비율은 <표4>에 정리되어 

있다. 중복을 제외하고 10년간 총 1,522건의 기술수요가 있었으며, 그 중 총 

139개 평균 9.5%의 기술수요가 기획연구로 이어졌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에 수행된 기획연구에는 조사된 기술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빈도로 반영되

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반영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당 년도에 수행된 총 기획연구과제 수와 비교하면, 기술수요를 반영한 기

획연구의 비중은 평균 67% 정도이며, 2013년 이후에는 민간의 기술수요에 기

반을 둔 기획연구가 81%이상으로 정책적 수요를 근거로 한 기획연구보다는 상

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표-4. 기술수요가 기획연구에 반영된 비율 ❚
                     (단위: 건수,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술수요

건수
73 128 168 180 162 173 88 132 206 128 1,522

기획연구로 

채택된 수요

(비율)

7

(9.6%)

10

(7.8%)

14

(8.3%)

14

(7.8%)

13

(8.0%)

11

(6.4%)

14

(15.9%)

17

(12.9%)

20

(9.7%)

19

(9.1%)

139

(9.5%)

 기술수요에 

근거한 

기획연구 

비중

64% 48% 67% 45% 68% 69% 58% 81% 87% 10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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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과제는 기술기획연구뿐만 아니

라, 정책기획연구로부터 발전된 연구개발과제들도 상당하다. <표5>는 기획연구

와 연구개발과제 간의 연계성을 시사해주는 자료이다. 그간 수행된 기획연구 

중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근거가 된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는 모두 97개이며, 

이는 정책기획연구를 포함한 176개 기획연구의 55%에 해당한다. 

그중 기술기획연구로만 범위를 좁혀보면, 총 148개의 기술기획연구 중 58%

인 86개의 기술기획연구가 새로운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의 근거

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5. 기획연구를 통한 연구과제 발굴 현황 ❚
                     (단위: 건수,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연구과제로 

발전된 

기획연구(비중*)

13

(62%)

12

(57%)

21

(68%)

12

(63%)

6

(38%)

14

(58%)

11

(52%)

8

(35%)

97

(55%)

연구과제로 

발전된 기술 

기획연구(비중*)

9

(69%)

10

(67%)

20

(87%)

10

(67%)

6

(46%)

14

(70%)

9

(56%)

8

(42%)

86

(58%)

기획 추정 

소요예산의 

반영비율**

22.2% 15.4% 17.6% 13.6% 8.5% 17.0% 40.2% 43.0% 18.0%

*전체 기획연구의 수에 대한 상대 비중

**신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근거로 활용된 기획연구만을 기준으로 산정

연차별로 보면, 2011년에 기획연구를 통한 연구과제 발굴 비율이 46% 이

하로 감소하였고, 2012년 이후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기획연

구의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에 활용하는 사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획연구의 결과에는 실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투입

이 필요한 예산의 소요가 포함된다. 기획연구에서 적시한 총 소요예산과 해당 

기획연구에 근거를 두고 발굴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실

제 투입하기로 계획한 총연구비는 그 격차가 상당히 컸다.

기획연구를 통해 필요할 것이라고 산정한 소요예산 중 18% 정도만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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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총연구비로 반영되어 있었으며, 2011년의 경우는 8.5% 

정도의 소요예산만이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총연구비로 산정되었다. 2012년 이

후 그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에는 소요예산의 43%까지 신규 연

구개발과제의 총연구비로 반영되었다. 

Ⅲ. 고찰

1. 해양수산 기획연구에 대한 저조한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국가의 과학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의 전략과 실행 수단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서, 연구 수행 및 연구 성과의 관리

에 선행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9)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획연구 결과물이 담보될 때, 실제의 연구개

발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며 명확한 성과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

게 될 것이다.10) 

본 연구에서는 먼저 <표1>과 같이 현재의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에 투입

된 연구비와 기획연구에 대한 투자를 단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기획연구비

는 연평균 총연구개발예산의 0.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2년간 0.5% 수

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기획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연구개발사업 예

산의 증가가 기획연구비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1)  

이는 정부의 예산 구조상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이 일반 연구개발사업의 

범주 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타 사업들에 비해

9) 임기철(2000)

10) 해양수산부(2013), 해양수산부(2014a)

11) 기획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할 때 다른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해양수산분야가 가장 적었으며(송광
석･유한주･김경원･장현덕, 2015), 연구개발사업 예산대비 기획연구비의 비중도 미래부의 약 1.4%, 국토
부의 0.8%보다 해양수산부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다(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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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은 편이어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기획연구비 확대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해양수산사업체계의 조정 등을 통

해 의도적으로 연구기획사업을 확대 재편하거나, 각 단위 사업별로 기획연구의 

영역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

하다.

2. 해양수산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연구의 범위 설정

기획연구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기획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그 목적과 특성에 맞는 다양

한 방식의 관리 및 평가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연구는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설

명하기 위한 사전준비 자료로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들을 정

리하여 담아 놓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

다.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표2>와 같이 특정한 과학 기술력의 확보와 이

를 활용한 물품 생산 공정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기술기획’과 과학기술의 발전

을 위한 수단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기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해양

수산 기획연구의 경우에도 그 성과물의 활용 방향에 따라 기획연구를 구분하여 

기획연구의 활용성을 높여 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해양수산과

학기술의 복합적 특성상 미래 성과물이 명확한 실용화 목적의 일부 기술기획연

구과제를 제외하고는 아직 특성에 따라 기획연구를 관리하고 이를 연구개발과

제에 연계시키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4) 본 연구에서 제시

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5),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6), 미래창조과학부(2016)

13) 임기철(2000), 현병환･윤진효･서정해(2006)는 상대적으로 구분이 용이한 ‘기술기획’을 먼저 구분하고, 
이외의 부분을 ‘사업기획’ 및 ‘조직 및 관리기획’으로 세분하였다. ‘사업기획’ 및 ‘조직 및 관리기획’을 본 
연구에서는 ‘정책기획’으로 본다. 

14) 해양수산부(2013)에서는 기획연구를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에 따라 공공기반형과 실용화형의 두 가지로 
나누고, 기획연구의 결과물을 연구개발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모의 형태를 지정공모, 성과목표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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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기획과 정책기획의 정의와 구분 방식은 어느 과학기술분야보다도 복잡

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효율적인 기획연구

의 관리와 평가의 방식을 도출해 내는데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기획연구와 정책기획연구

기술기획은 일반적으로 장･단기적 환경변화와 전망 분석을 통해 향후 어떤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확보할 핵심기술과 

그 우선순위를 정하며,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과 시점까지 인력

과 예산 등의 자원을 동원할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기술들 간

의 우선순위와 인력 및 예산 등을 전략화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기술로드

맵’을 통해 미래 시장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시장과 만들어야 

할 제품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그 필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가용성을 시계열적으로 종합

하여 산정하는 것이다.15) 따라서 기술기획보고서는 대내외 환경 분석, 국내 연

구개발 역량 분석, 기술개발 기본방향, 전략, 비전, 목표의 설정, 세부 기술개발 

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16) 

정책기획연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왔다.17)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정의한대로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과 같이 보다 광의의 관

점에서의 자원의 배분과 투입계획의 수립 등을 정책기획연구로 보는 시각은 일

한 창의형 지정공모, 자유공모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반형 기획
연구는 공공의 활용을 전제로 한 다양한 시설장비의 구축 등으로 정의되므로 ‘정책기획연구’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실용화형 기획연구는 제품과 공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기획연구’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5) 현병환･윤진효･서정해(2006)

16) 국토해양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1) 

17) 현병환･윤진효･서정해(2006)는 ‘기술기획’ 이외의 부분을 ‘사업기획’ 및 ‘조직 및 관리기획’으로 구분하였
고, 임현･심선우(2015)는 ‘R&D 과제(프로젝트) 기획’을 ‘기술기획’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중장기 사업 기획연구를 포함한 ‘R&D사업(프로그램) 기획’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정책기획’의 의미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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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정책기획연구를 기술기획연구와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해당 기획연구가 

연구개발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정책기획연구활동의 구

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OECD에서 

2002년에 발표한 연구개발 활동의 구분 기준이다.18) 이에 따르면 순수연구개

발을 제외한 시설장비의 구축, 교육연수, 과학기술정책관리, 과학기술 서비스 

등의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02)의 

기준에 따라 ‘정책기획연구’를 분류하였으며, 해양수산분야 정책기획연구의 복

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5개의 상세한 구분기준에 따라 <표2>와 같이 세

분하였다.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표3>과 같이 대부분의 해양수산 기획연구가 기술기획연구이며, 정책기획연구

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는 총 해양수산 기획연구의 26% 정도였다. 다만 <표5>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분야에서는 기술기획연구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시설장비구축 계획 등의 정책기획연구의 결과도 신규 연

구개발과제의 발굴과 예산의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해양

수산 정책기획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정책기획연구의 활용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획과는 차별화된 기획과제의 추진 방식과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매년 기획

연구 대상과제 선정 시 일정한 예산 또는 과제 수를 정책기획연구 쪽으로 배분

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기획연구의 수요를 발굴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18) OECD(2002)에서는 순수연구개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사업, 복합활동, 대학교원인건비 등만 
연구개발활동에 포함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2013)는 분류 항목의 유사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OECD(2002)에서 비연구개발로 구분한 인력양성, 시설장비구축, 과학기술정책관리 등도 모두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대상으로 보아 연구개발활동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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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수산 기획연구의 효율성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의 효과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기획연구의 결

과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획연구의 결과 중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로 발굴되

는 과정을 보는 방법과 둘째, 기술기획 또는 정책기획 모두를 포괄하여 기획연

구의 결과로 산정한 추정소요예산이 실제로 배정된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

발과제의 연구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였다.

<표5>와 같이 전체 기획연구의 55%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로 반영되었으며, 

기술기획 결과물의 58%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로서 추진된 것으로 보아 해양수

산분야에서 수행된 기획연구는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획

연구의 결과로 산정한 신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추정소요예산은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에 배정된 연구비가 기획연구

를 통해 추정한 소요예산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요예산 요구와 배정된 연구비의 차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추

정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기획연구 시 다양한 기

술개발 방향과 폭넓은 예산 투입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소 

확대된 소요예산 추정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투입 

가능한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기획연구에서 언급된 기술개발 내용들 중 일

부만 지원하는 등 신규 사업 또는 과제에 소요예산을 부분적으로 밖에 반영할 

수 없는 재정현실이 존재한다. 즉, 해양수산연구개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재정

지출의 한도로 인해 일부분의 예산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예산 한계의 문제점은 2013년과 2014년의 경우에 기획보고서의 예산과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차이가 3배 정도로 크게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점

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예산 투입의 당위성이 신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예산 배정 시에 점차 긍

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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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소요예산 요구와 배정된 연구비의 차이의 원인으로서, 기획연

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직관적으로 

따르도록 구성되어 있었다는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

의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기획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

며,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기획연구는 그 한계로 인해 어설픈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성의 결여는 단기적 정부의 정책 환경변화와 단편

적 판단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연구 체계 전반에 만연

해 있다.19) 

따라서 기획연구의 결과와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예산 사이

의 큰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분야의 미래를 위해 국가 재정집행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재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구조의 개편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기획연구의 체계와 절차의 개선을 통해 

기획연구의 결과로 제시할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치밀하게 다듬으려

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 대상과제 선정 시, 신규 과제 또는 사업의 예산 지

출한도 및 기존 과제 또는 사업의 종료 소요 등을 고려하여 총예산의 규모 등

을 사전에 설정하거나, 기획연구 중간 및 최종평가 시 예산 투입의 타당성 및 

논리성 평가 부분에 평가비중을 높여 예산 투입의 규모를 세밀히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5. 해양수산 기획연구의 주체 명확화

해양수산분야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잦은 업무교체로 인한 이해부족과 개

인적이고 편중된 의견이 기획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 연구자

19) 임현･심선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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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의견 수렴이 부실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정책적 필요성을 이

유로 연구과제의 시급성이나 중요성보다는 공무원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

획이 이루어지거나, 공무원과 밀접한 특정 전문가 또는 집단이 연구 과제를 제

안하고 그들의 의사가 주로 반영되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기획연구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실이다.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 국가의 정책을 과학기술적인 수단으로 달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획

연구가 타당성을 인정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획연구의 절차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 타 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기획연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첫

째, 수요조사를 통한 기획수요 발굴 및 피드백 체계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

계를 확립하고, 둘째, 소수의 주도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획 과정에 참

여하여 논의 및 토론을 하도록 기획의 방식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와 같이 다양한 과학기술적 분야를 포괄하고 다양한 과학기

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융복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

는 경우, 하고자 하는 기획연구가 기술기획연구인지 정책기획연구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 한정된 기획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외부로 배분하

여 다양한 연구자들과 수요자의 의견을 포괄하여 이를 연구과제의 형태로 제안

하는 방식의 기획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책기획연구의 경우 정부의 참여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높이

도록 하고, 기술기획의 경우 정부의 참여를 배제하고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논

20) 임현･심선우(2015)에 따르면, 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초의 제안자로 응답자의 44.2%는 ‘공무원’이라고 답
하였으며, ‘연구관리전문기관’ 이라는 답변 11.6%까지를 포함하면 55.9%에 이르러, 정부에서 절반이 
넘는 연구개발과제의 시작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 들은 국가연구개
발과제의 기획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의 의견 반영 비율이 72.1%에 달한다고 답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
자들의 의사 반영률 10%에 크게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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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만을 고려하여 기획연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담하도

록 할 수 있다. 특히, 기술기획에서는 오히려 정부 이외의 외부 시각이 객관성

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며, 정책기획보다는 상대적으로 명확성

과 논리성 부여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와 같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기획전문가가 적은 경우에는 

특정 기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사 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책적 필

요성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기획을 

주도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요소별로 활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기

획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21) 

6. 해양수산 기획연구의 절차 개선 

<그림1>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태로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기술기획연구를 중심으로 기획연구 추진의 절차를 제시해 본 것

이다. 우선 해결할 사안을 목표로 각 과제의 범위를 결정한 후, 과제의 범위 내

에서 최소 단위의 기술로 쪼개어 기획을 하게 된다. 이때, 기술기획의 경우 기

획의 단위 또는 범위는 대상의 변동이나 질적 변이가 없으며, 외부환경 및 외적 

조건들과의 관계가 일정한 것을 기술기획 단위라 정의한다.22)  

기술기획의 단위별로 각 과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사회과학적 안목

을 활용하여 사회적･인문학적인 기술기획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게 하는 절차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획과 평

가 절차에 공공적 가치 기준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23) 해양

수산과학기술과 같이 융복합적이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우 지나친 자연과학

적 접근에 의해 기술 중심으로 과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의 접근으로는 기

획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 

21) 임현･심선우(2015)

22) 안두현･유의선･정미애(2014)

23) 조현대･윤문섭･서지영･김명관･정윤성(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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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적 관점의 기술기획 목표의 설정이 끝나면, <그림1>의 절차와 같이 

해당 기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적 관점으로 대상 기술을 세분하고 단

위기술을 정의하며, 단위 기술 간의 체계를 설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양

한 과학기술의 활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특

성상, 합리적 기술기획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가능 범위에서 하부 기술 수준으

로 내려가서 기술을 정의하고 각각의 상호관계를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개별 기술들을 융합하거나 새로이 

개발할 수 있을지를 기술적 관점에서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의 생산성은 사업구조와 인력, 관리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에는 이러한 각각의 요인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실행 방안들을 포함하여야 한다.25) 물론 기

획을 통해 산정해야 하는 바람직한 연구개발의 실행 구조는 기획의 대상이 되

는 기술과 범위들이 명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기획연구 절차에 인문학적 사고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실행 가능한 기획연구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들이 과학기술적 이론의 정립, 

상용화를 위한 전략의 마련 등 다양한 수요와 가변적인 정책 환경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구조, 인력 그리고 이의 

관리까지도 기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6) 

24) 안두현･유의선･정미애(2014)에 따르면,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 연방보건국(NIH) 등의 국가연구기관
에서의 기술기획이 사회적 이슈와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매트릭스형 자원 배분과 사업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25) 현병환･윤진효･서정해(2006)

26) 현병환･윤진효･서정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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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기획연구의 추진 절차(안) ❚
절 차27) 비 고 주 체

연구 대상 도출28)

(인문사회학적 관점)

󰋻해양수산과학기술 R&D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도출

인문학자, 

시장참여자*

󰁿
범위･목표 수립29)

(인문사회학적 관점)

󰋻특정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연구의 범위와 

목표 설정

인문학자, 

시장참여자*

󰁿
기술 분야 설정30)

(과학기술적 관점)

󰋻독립성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필요한 대상 

과학기술의 분야와 범위를 거시적 관점에서 설정
과학기술자

󰁿
단위 기술 정의

(과학기술적 관점)

󰋻구분이 가능한 최소의 범위를 기준으로, 외부환경이나 

외적 조건들과의 관계로 인한 변동이나 질적 변이가 

없는 단위 기술을 정의

과학기술자

󰁿
기술 체계 설정

(과학기술적 관점)

󰋻단위 기술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창출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순서와 

관계의 설정

과학기술자

󰁿
신규 과제 공모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자원의 투입 규모와 기간을 지정
정부부처

󰁿
과제 수행 󰋻적합한 연구수행 주체의 선정 연구기관

* 정책기획연구의 경우 정부 관계자 포함

27)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 등의 사전조사, 기획연구를 추진하며, 
기획연구시 기획연구타당성 검토위원회와 필요시 기술 분야별 연구과제제안서(RFP) 도출위원회를 운영
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 공모를 하도록 개략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4b).

28) 일반적인 ‘R&D 아이디어공모’의 범위

29) 일반적인 ‘R&D 기술수요조사’의 범위

30) 일반적인 ‘R&D 기술수요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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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행된 해양수산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관련 206개의 기획연구를 종합 검토하였으며, 기획연구의 기능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들은 아래와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비는 연평균 15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으며, 

과제 수 기준으로 매년 20개 정도의 기획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총연구개발

비 대비 기획연구비는 연평균 0.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2년간 0.5% 수

준으로 감소해 가는 추세로 그 중요성에 비해 예산의 반영은 다소 미약하였다. 

둘째, 기술의 융복합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연구

들을 특성별로 정책기획과 기술기획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술기

획연구는 기초･응용･개발로 구분할 수 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

기 위한 사전의 설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우선 최소 단위의 과학기술들을 구분해 내고 해당 과학기술의 종류와 범위, 과

학기술들 간의 체계 등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정책기획연구는 다

시 사업관리관련 정책기획연구, 정책자료 생산을 위한 정책기획연구, 서비스체

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기획연구, 시설장비의 구축을 위한 자원 배분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시설장비 정책기획연구, 인력자원의 양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

책기획연구 등의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기술기획연구의 비중은 74% 정도였

으며, 정책기획연구 중 사업관리체계의 수립과 관련된 연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기획연구의 결과는 55%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되

었으며, 그중 기술기획과제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경우는 58%가 신규 연구개

발과제로 이어져 해양수산분야에서 수행된 기획연구의 활용성이 상당히 높았

다. 그러나 기획연구의 결과로 산정한 신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추정소

요예산은, 신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에 배정된 연구비 보다 5배 이상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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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되어 있었다. 2013년과 2014년에 그 차이가 3배 정도로 크게 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 있지만, 해양수산 기획연구의 소요예산 산정기준은 논리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정부이고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은 사실이나, 타 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해양수

산 분야 기획연구가 타당성을 인정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기획연구의 절차와 목적을 

보다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기획연구의 경우 정부의 참여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높이도록 하고, 기술기획의 경우 정부의 참여를 배제

하고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논리성만을 고려하여 기획연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융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분야 기획연구의 추진 시, 가장 먼저 사

회적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획의 범주를 설정하게 하고, 인문학적 관점의 기술

기획 목표의 설정이 끝나면 해당 기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적 관점으

로 대상 기술을 세분하고 단위기술을 정의하며, 단위 기술 간의 체계를 설정하

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해양수산 기획연구와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그 목적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관리 및 평가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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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양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가 연안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굴 양식 어

업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폐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굴 양식장 3,554 헥타에서 연간 약 66만 8천개의 스티로폼 부자 쓰레

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사용량은 통영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버려지는 양은 통영이 거제, 고성보다 적었다. 부자 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 본 논문은 2015년도 경상남도 재원으로 해양수산부 및 영남씨그랜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 공학박사
 ** 공동저자,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 공동저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교신저자,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ocean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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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데에는 양식장의 위치, 바람, 조석 등 생물물리적 조건보다 의무회수율이

라는 제도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부자 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인은 자연 

유실, 타 어업과 충돌, 관리 부실 등이었다.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

한 정책으로 의무회수율 상향 조정과 폐부자 회수 운송 지원, 폐부자 정보시스

템 구축, 어업인 인식증진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해양쓰레기, 스티로폼 부자, 양식, 연간 발생량, 심층 인터뷰 

<Abstract>

Marine plastic debris has grown into a global environmental issue. In 

Korea, recent researches show that Styrofoam buoys debris generated from 

oyster aquaculture farms have seriously affected coastal environment. We 

estimated the annual inflow of Styrofoam buoy debris in the oyster farms in 

Gyeongnam Province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fishermen. The 

inflow was calculated to be about 668,000 buoy debris in 3,554 ha of the 

oyster farms. The quantity of discarded buoys was relatively lower in 

Tongyeong than those in Geoje and Goseong, whereas the total number of 

buoys in use was highest in Tongyeong. This lower production of buoy debris 

is attributable to institutional factors (obligatory retrieval by fishermen) than 

biophysical factors (location, wind, tide, etc). Main causes of buoy debris 

include unintended loss, conflicts with other fishery types, and mismanagement. 

The study suggests raising the rate of obligatory retrieval, supporting 

transportation, establishing quantitative information system, and raising the 

awareness of fishermen to more effectively control used buoys.

Key words: Marine Plastic Debris, Styrofoam Buoy, Aquaculture, Annual 

Inflow, In-Depth Interview



경남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량 추정과 저감 방안 │ 57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가 중요한 지구 환

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이 생태계, 관광산업, 수산업, 항해와 경제에 악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ergmann et al., eds, 2015). 우리나라에서는 양식장 스

티로폼 부자 쓰레기가 연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양쓰레기 중 하나로 꼽

힌다(Hong et al., 2014).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

링’ 사업을 통해 전국 해안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수량을 기

준으로 했을 때 양식용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1위를 차지했다(info.malic.or.kr). 부피에서도 12가지 분류 기준의 하나인 스티

로폼이 2014년 38%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

리공단, 2014). 스티로폼 부자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이기도 하다. 스티

로폼(Expanded Polystyrene)은 폴리스티렌을 발포시켜 만들기 때문에 강도가 

매우 약해서 쉽게 수많은 조각으로 쪼개진다. 2012년~2014년 우리나라 18개 

해안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1~5mm, 평균 

10,000개/㎡)이었으며 조성의 99%가 스티로폼이었다(Lee et al., 2015b). 이 스

티로폼 조각들은 굴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부자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

정된다. 스티로폼 부자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은 훨씬 더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Odaini et al.(2015)은 진해만에서 브롬계 난연제의 일종인 HBCD 

(Hexabromocyclododecane)의 농도 분포가 양식장의 위치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이유를 양식용 스티로폼 부자에 HBCD가 들어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HBCD는 신경 독성,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킨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에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하였지만, 아직 대체 물

질이 개발되지 않아 사용 금지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Odaini et al., 2015).

특히 경남은 양식업이 매우 발달하여 스티로폼 부자 사용량이 많고, 해안 

쓰레기 오염도 또한 높은 지역이다. 경남의 양식 생산량은 2010년 기준, 전국 

총 생산량의 24.6%를 차지하였고, 굴 양식의 경우 우리나라 굴 산업 상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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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채동렬, 2011). 발달한 양식업에서 나온 스티로폼 

쓰레기는 경남 해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홍수연 등, 2014; Heo et al., 

2013; Lee et al., 2013).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남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지

자체 공무원, 부자 생산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관

리 정책 워크숍이 열렸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이 제시된 바 있다(장용

창 등, 2013; Lee et al., 2015a). 정부에서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2014~2018)’에서 스티로폼 부자 관리 강화를 중점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양식용 스티로폼 부자의 정확한 사용량과 사용 실태, 구체적인 쓰

레기 발생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특히, 앞서의 정책들이 제안

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이 없었다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장용창 등,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 지역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저감 방안을 도

출하는 것이다. 경남 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스티로폼 부자의 지

역별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저감 방안을 도출하였다.

Ⅱ.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관리 정책

1. 스티로폼 부자 생산과 재활용

우리나라의 연간 스티로폼 부자 생산량은 2010년 1,281톤, 2011년 1,543톤

이었다(최주섭, 2012). 사용 후 회수되거나 바다에서 수거된 스티로폼 부자는 

주로 ‘감용기’를 통해 재활용 원료가 된다. 스티로폼에 적당한 열을 가해서 내

부의 기체를 빼내면 ‘인고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액자, 실내 건축 소재(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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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등 재활용품의 원료가 된다. 재활용 실적은 2010년 331톤, 2011년 362톤

(최주섭, 2012)으로 재활용률은 30%에도 못 미치며, 연간 약 1천 톤 이상이 재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중 상당량이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많은 양이 여전히 양식장에서 부자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  

2.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스티로폼 부자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2008년 6월 이

전까지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발적 회수재활용 

협약 대상이었다(최주섭, 2011). ‘생산자 책임 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는 특정 제품의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활용 의

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활용에 소요

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담시킨다(환경부, 2003).   

EPR 제도에서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달성할 법적 의무는 생

산자에게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각각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소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지자체는 재활용품의 

수거, 생산자는 재활용에 용이한 재질의 사용, 중앙정부는 제도의 운용 등의 역

할을 한다. 생산자가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생산자책임 원칙에 의한 ‘예치금’ 제도를 시행하다가, 2003년부터 

이전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과 (사)한

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2010).

EPR 제도에 따라 환경부는 매년 제품 및 포장재 종류별로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있는데, 수산물 양식용 부자가 한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스티로폼 

부자 생산자들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사)한국순환자원유통지

원센터를 통해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 실적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사)한국포

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스티로폼 부자 생산자들로부터 연간 생산량(출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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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분담금을 걷어서, 이 중 일부를 (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재활용 수거 사업자(주로 지자체)와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수거･재활용량 실적

에 따라 지원금으로 주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산 양식용 부자의 재활용 의무

율은 2013년 28.5%, 2014년 28.0%, 2015년 28.1%였다. 양식용이 아닌 일반 

스티로폼(발포 합성 수지)의 2015년 재활용 의무율인 7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EPR 제도를 통한 양식용 부자의 재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3. 스티로폼 부자 감용기 보급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연안 지자체들에게 어업용 폐스티로폼 부자 감용기

의 설치비를 지원해 왔다. 2007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차량 탑재용 ‘이

동식 감용기’를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는 이동식 감용기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감용기 설치비만 지원하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약 30대의 어업용 폐스티로폼 부자 감용기가 운영되고 있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2013)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감용기의 운영이 원활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3대는 

가동 중단 상태였고, 다수가 폐스티로폼 부자의 입고 물량이 부족하여 가동률

이 낮은 상태이거나, 혹은 일반 생활 폐기물인 포장재 스티로폼 등을 처리하고 

있었다. 

4. 고밀도 및 친환경 부표1) 보급 사업 

고밀도 부표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저밀도 부표의  

사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1) 부표는 항로 표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양식용은 부자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친환경 부표’가 해양수산
부의 사업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만 부표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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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조건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7,371백만 원(지방비 포함)의 부표 

구매 비용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고, 그 결과 약 45백만 개의 부표를 교체한 

사업이다(해양환경관리공단, 2013). 그러나 부표의 밀도가 표준 수준

(0.02g/cm3)으로서 부스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부

자 쓰레기의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해양환경관리공단, 

2013).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은 ‘제

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라 2015년부터 적용된 사업이

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자에 대해서 ‘친환경 부표 인

증’을 해주고, 이 제품을 구매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

경 부표는 공인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

원)의 시험성적서를 공인인증기관(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부표에 대한 보조금은 국비 35%, 지방비 35%이다. 어업인은 친

환경 부표를 제품 가격의 30%만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해양수산부, 

2015). 

하지만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으로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친환경 부표들이 기존 

스티로폼 부자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친환경 부표로 꼽히는 폴

리우레아 코팅형 부자의 경우 개당 가격이 2만원으로, 정부 보조금 1만4천원을 

받아도 어업인은 6천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고밀도 부자에 비해 본인 

부담이 두 배에 이른다. 친환경 부표가 성능 면에서 양식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년부터 보급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까지 어업인의 반응은 부정적이어서 배정된 예산조차 재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해양수산부 담당자 개인교신).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도 아직 해결

되지 못한 숙제이다. 특히 재활용에서 가장 관건은 단일 재질이어야 한다는 것

인데, 코팅형 부자의 경우 충전 물질과 코팅 물질의 재질이 달라서 기존 시스템

으로는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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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굴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

기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감 방안을 제안하였다(그림 1). 스티

로폼 부자는 주로 패류 양식에서 사용하는데, 굴이 2010년 경남 패류 양식 생

산량의 82.3%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남의 대표적인 양식업이라고 할 수 있다

(채동렬, 2011). 또,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

생변수로서 ‘생물 물리적 조건’과 ‘규칙’의 영향 여부를 검정하였다.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발생원인 조사  

양식 현황 
정보 수집

굴 양식 어업인 
인터뷰 

• 시군별 굴 양식 

  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사용량

• 연간 투입량, 회수량, 유실량, 

투기량

• 쓰레기 발생 원인 

• 어업인 정책 제안 

외생 변수 검정

• 생물 물리적 조건

• 규칙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 지도 작성 및 저감 정책 제안

❚ 그림-1. 연구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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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 추정 모형

연간 부자 쓰레기 발생량(inflow, Iy)은 전체 사용 중인 부자(total buoys in 

use, T)를 내구연수(service life, S)로 나눈 양 중 유실(유실률, loss fraction, Lf)

과 투기(투기율, discard fraction, Df)에 의해 바다에 버려지는 양이다. 연간 새 

부자 투입량(new installation, Ny=T/S)은 전체 사용 중인 부자 중 매년 일부 못

쓰게 된 부자를 새 부자로 교체하기 때문에 T를 S로 나눈 값과 같다2). Lf는 자

연적으로 또는 외부 요인으로 부자가 탈락되는 비율이고, Rf는 어업인들이 재

활용을 위해 되가져오는 회수율(retrieval fraction)을 말한다. 어업인들이 연간 

투기하는 비율(Df)은 전체 1에서 Lf와 Rf를 뺀 값으로 구하였다. 

 Iy = T/S･ (Lf + Df)                                     (1)

   = T/S･{Lf + (1 - Lf - Rf)}   

Iy의 누적 총량이 현존량이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1년간을 대상으로 계산

했기 때문에 현존량은 구하지 않았다. 바다에 쌓인 누적 총량 중 일부는 바닷가 

등에서 지자체가 청소를 통해 수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거된 것도 회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위해 감용장으로 보내거나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보낸다3).

부자 쓰레기 발생량 추정에 사용된 수치들은 최신 경남지역 양식장 통계와 

어업인 인터뷰를 통해 구했다. 양식장 허가 면적4)은 경상남도와 각 시군의 통

계 책자, 홈페이지, 개인교신 등을 통해 얻었다. 양식장 단위면적당 부자 사용

량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정보 포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

2) 어업인들에게 연간 ‘새 부자 구입량’에 대한 설문을 하여 이것이 연간 투입량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응답이 
신뢰할만하다고 보았다.  

3) 이 논문에서 ‘회수’는 쓰레기가 되기 전에 되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수거’는 쓰레기가 된 후에 해안 청소 
등을 통해 모아진 것을 말한다. 즉, 전자는 ‘사전 예방’, 후자는 ‘사후 대응’ 활동으로 구분된다.   

4) 양식장 허가 면적과 실제 양식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허가만 받아 놓고 양식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가 받은 면적 이상으로 양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이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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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종별 표준 설계도를 참고하였다. 양식장 단위 면적 당 부자 사용량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확 직전을 기준으로 했다. 굴 양식의 경우, 6월경 종패를 부착

할 때는 가볍기 때문에 부자가 많이 필요 없다가 8월경 굴이 자라서 무거워지

면 부자를 추가로 매단다. 11월 중순 수확하기 전까지 부자를 계속해서 추가해

서 달아주며, 수확 때는 부자를 굴과 함께 가지고 온다. 수확은 주로 1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지만 일부에서는 6월까지도 한다. 굴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자가 

연중 떠 있고 그 수량이 굴 성장과 수확에 따라 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중 

부자의 최대 사용 시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단 양식장에 설치되면 폐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인 인터뷰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굴수

하식수협 조합원 중에서 양식 면적의 규모, 허가 지역, 업종 등을 고려하여 우

선 대상자 45명을 추출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들 중 인터뷰를 수락한 21

명을 직접 만나 연구진 2명과 어업인 1명이 약 1시간 가량 대화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사업장별로는 통영 7명, 거제 6명, 고성 7명, 남해 1명 등 

경남에서 굴 양식이 가장 성행하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고루 분포하였다. 

어업인 인터뷰를 통해 ha당 부자 사용량, 연간 새 부자 구입량, 내구연수(S),  

유실률(Lf), 폐부자 회수율(Rf)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양식장 면적과 ha당 부자 

사용량을 곱한 T로부터 전체 연간 새 부자 투입량(Ny=T/S)을 계산하였다. 또한 

부자 쓰레기의 발생 원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정

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3. 외생 변수 검정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의 제도분석 틀 중 ‘외생변수’들이 과연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였다. Ostrom(2005)은 

환경 문제의 분석틀로, 생물물리적 조건, 공동체 특성, 규칙과 같은 외생변수들

과 참여자들이 처한 행위 상황의 행위계를 중심으로 제시한 바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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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

생변수 중 ‘생물 물리적 조건’은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 ‘규칙’은 의무회수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시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5). 

자료: Ostrom(2005)에서 수정

❚ 그림-2. 제도 분석 틀 ❚

생물 물리적 조건으로 양식장이 위치한 곳이 내만(진해만, 어업인들이 ‘동

바다’라고 부름)과 외해(한산만과 거제만, ‘서바다’)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

정하였다. 양식장이 외해에 위치할 경우 조류와 해류 등이 더 강하고 내만에 위

치한 양식장보다 스티로폼 부자가 더 많이 유실된다는 어업인들의 증언이 있었

기 때문이다. 

규칙 요인은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폐

부자 의무회수 비율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경남의 

일부 지자체들에서 친환경 부자를 구입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

신, 일정 비율만큼의 폐부자를 되가져와 스티로폼 감용장에 입고시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무회수율이 통영시는 30%, 거제시와 고성군은 

10%를 적용하고 있다. 통영의 어업인은 100개의 친환경 부표를 구입하고 보조

5) Ostrom(2005)이 제시한 ‘공동체 특성’ 변수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나 실제 굴 양식업이 대부분 개인 사업
자 형태로 운영되고 어촌계에 의한 공동체 운영은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어촌계 운영의 경우조차 실질적으
로는 공동체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분석 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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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으려면 30개의 폐부자를 통영시 어업용 스티로폼 감용장에 입고시켜야 

하지만, 거제시와 고성군의 어업인은 10개만 갖다 주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Ⅳ.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 및 발생원인

1.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사용량 

굴 양식 어업인들이 보고한 ha당 부자 사용량은 평균 1,650개였다(표 2). 국

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포털의 표준 설계도에서는 ha당 1,016개를 설치하

게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최소 1,000개에서 최대 2,500개로 훨씬 더 많은 부자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은 창원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사천

시, 남해군 등 총 6개 시군이다. 굴 양식장이 없는 사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의 굴 양식장 허가면적은 총 3,554 ha이다(표 2). 이 면적에 위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곱하여 경남지역 굴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자 총 사용량을 5,864천 개

로 추정하였다(표 2). 

2. 스티로폼 부자 연간 투입량과 유실률, 회수율, 투기율

굴 양식 어업인 인터뷰 결과 스티로폼 부자의 평균 내구연수(S)는 7.0년으

로 나타났다(최소 5.0년, 최대 9.5년)(표 1). 이는 어업인들의 내구연수에 대한 

응답과 연간 새 부자 구입량을 서로 보정하여 얻은 수치이다. 경남 지역 굴 양

식장에서 스티로폼 부자의 평균 유실률(Lf)은 0.23, 평균 회수율(Rf)은 0.17이었

다. 따라서 투기율(1-Lf-Rf)은 평균 0.60으로 추정되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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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시군

양식장
위치 

ha당 
사용
개수

내구연수
(S)

유실률
(Lf)

회수율
(Rf)

투기율
(1-Lf

-Rf)

응답자 1 통영 진해만  1,250 5.0 0.25 0.30 0.45 

응답자 2 통영 사량만  1,400 5.6 0.20 0.30 0.50 

응답자 3 통영 진해만  1,052 5.7 0.29 0.30 0.41 

응답자 4 통영 사량만  2,000 8.0 0.40 0.30 0.30 

응답자 5 거제 진해만  1,400 7.0 0.25 0.10 0.65 

응답자 6 통영 사량만  1,700 5.0 0.29 0.30 0.41 

응답자 7 통영 진해만  2,000 6.7 0.33 0.30 0.37 

응답자 8 고성 사량만 2,000 7.7 0.42 0.10 0.48 

응답자 9 고성 사량만 1,700 5.7 0.10 0.10 0.80 

응답자 10 고성 사량만 1,100 9.4 0.07 0.10 0.83 

응답자 11 고성 사량만 1,300 5.1 0.07 0.10 0.83 

응답자 12 고성 사량만 2,500 9.5 0.18 0.10 0.72 

응답자 13 고성 사량만 1,700 9.1 0.17 0.10 0.73 

응답자 14 거제 거제만 1,000 7.5 0.50 0.00 0.50 

응답자 15 거제 진해만  2,000 8.5 0.15 0.10 0.75 

응답자 16 통영  진해만  2,000 8.9 0.11 0.30 0.59 

응답자 17 거제  거제만 1,800 7.2 0.20 0.10 0.70 

응답자 18 거제  거제만 1,800 5.2 0.22 0.10 0.68 

평균 1,650 7.0 0.23 0.17 0.60 

※ 어업인 인터뷰 전체 인원은 21명이었지만 발생량 추정에 관한 답변의 신뢰성이 부족한 3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표-1. 스티로폼 부자 사용 및 쓰레기 발생 현황 인터뷰 결과 ❚

3.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 추정 

표 1에서 구한 수치들을 각 시군별로 적용하여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

량을 구하였다. 먼저, 유실률(Lf)에서 통영･거제･고성은 표 1의 값을 적용하였

고, 창원은 응답자가 없어 창원시의 양식장이 위치한 진해만 지역 인터뷰 결과

의 평균인 0.23을 적용했다. 남해는 어업인 인터뷰를 통해 얻은 0.10을 적용했

다. 회수율(Rf)은 통영･거제･고성의 경우 역시 표 1의 값을 적용하였고, 창원은 



68 │해양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거제･고성과 마찬가지로 의무회수율 10%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거제･고성

과 같은 0.09를 적용했다. 남해의 경우는 남해군 담당공무원의 발표 자료 수치

(0.70)를 적용했다(홍선욱 등, 2013).

위 비율을 적용한 결과, 경남 지역 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는 연간 약 668천개로 계산되었다(표 2). 통영시가 약 215천개로 가장 

많고(32.3%), 고성군이 약 209천개(31.3%), 거제시가 약 203천개(30.3%), 창원

시 26천개(3.9%), 남해군 15천개(2.2%) 순이었다. 이를 시군별 유실량과 투기

량으로 나누어 지도상에 표시하였다(그림 3). 이 지도를 통해 통영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 총 사용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량은 낮은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유실률이 같은 조건에서 통영시의 회수율(0.30)이 거제시, 고성군

(0.09)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 연구는 총 21명의 어업

인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수치를 사용하였다. 경남 지역을 통계적으로 대표하

는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시군　

굴 
양식장 
면적
(ha)

총 사용량
(개)
T

연간 
투입량
(개/년)

Ny

연간 
유실량
(개/년)
Ny*Lf

연간 
회수량
(개/년)
Ny*Rf

연간 
투기량
(개/년)
Ny*(1-Lf

-Rf)

연간 
발생량 
(개/년)

Iy

창원 121  199,650 28,521 6,560 2,567 19,394 25,954

통영 1,306  2,154,900 307,843 83,118 92,353 132,372 215,490

거제 946  1,560,900 222,986 46,827 20,069 156,090 202,917

고성 974  1,607,100 229,586 48,213 20,663 160,710 208,923

남해 207  341,550 48,793 4,879 34,155 9,759 14,638

경남 

전체
3,554 5,864,100 837,729 189,597 169,807 478,325 667,922

※ 시군별 굴 양식장 면적은 시군별 통계자료(남해군(2014), 사천시(2013), 고성군(2011), 통영시(2014),

거제시(2012)) 및 창원시 양식 담당자와 개인교신 정보 적용; 단위 면적당 부자 사용량은 1,650개/ha

적용(표 2)

❚ 표-2. 경남 지역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연간 발생량(Iy)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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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각각 유실량과 투기량(단위: 개) 

❚ 그림-3. 경남지역 지자체별 굴 양식장의 부자 사용량(음영표시)과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파이그래프) ❚ 

4.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원인 

어업인들이 보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원인은 자연 유실, 타 

어업과 충돌, 그리고 관리 부실에 따른 투기 등으로 나타났다. 강한 바람과 조

류 때문에 사용 중인 부자가 유실된다거나, 양식장, 야적장 등에 보관 중인 부

자가 바람에 떠내려간다고 응답한 어업인이 5명이었다. 여기에는 고정 로프가 

햇빛에 약화되어 강한 물살에 끊어진다고 답한 경우도 포함된다. 낚싯배, 자망

어선 등이 지나가면서 혹은 양식장에 고정했다가 떠나면서 부자를 치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답한 어업인이 2명 있었다. 양식 현장에서 못 쓰게 된 부자를 끊

어버린다고 답한 어업인도 5명 있었다. 장기간 수중에 잠겨있던 부자에 부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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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많이 붙거나, 혹은 수압에 찌그러져 부력을 잃고 사용하기 어려우면 고

정 로프를 잘라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Lee et al.(2015a)이 제

시한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개념모형’과도 잘 부합하는데, 이 모형은 스티

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원인을 크게 사용 중 유실, 사용 후 투기, 수거 곤란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5.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발생량에 미치는 외생변수 검정

본 연구에서 검토한 외생변수 중 하나인 생물물리적 조건, 즉 양식장의 위

치는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량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답한 어업인의 양식장 위치를 동바다(진해만)와 서바

다(한산만, 거제만)로 나누어 두 집단의 유실률과 회수율에 차이가 있는지 t-test

로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080, df=16, p>0.05). 특히, 

파도와 조류가 강한 서바다의 양식장에서 유실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

만 오히려 평균 유실률은 동바다(0.235)가 서바다(0.230)에 비해 약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폐부자 의무회수율이라는 규칙(제도)은 양식장 부자의 회수율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부표 보조금 지급 시 폐부자 의무회

수율이 30%인 통영시와 의무회수율이 10%인 거제시, 고성군의 실제 부자 회

수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8.1, df=16, p<0.01). 의무회수율이 30%인 

통영시의 어업인들은 연간 구입한 부자의 평균 30.0%를 회수하여 스티로폼 부

자 감용장에 가져다주는 반면, 의무회수율이 10%인 거제시와 고성군의 어업인

들은 평균 9.0%만 회수하여 재활용 시설로 갖고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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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NS: p>0.05

❚ 그림-4.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의 해역별 유실률(좌)과 의무회수제도별 회수율(우) ❚

6. 어업인들의 폐부자 쓰레기 저감 방안 의견

어업인들이 제안한 폐부자 쓰레기 저감방안에는 폐부자의 수거와 운송을 

지자체나 부자 판매 업자가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14건)(표 3). 또, 

지자체에서 어업인들에게 친환경부표 등 보조금을 줄 때 일정 비율 이상의 폐

부자를 의무적으로 되가져오도록 하는 의무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

았다(11건). 폐부자 수매 사업 확대(5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연안청소(2

건), 지자체에서 폐부자 야적용 그물망을 배포(2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폐부자를 많이 반납한 어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1건)과 새 부자

를 팔 때 폐부자를 1:1로 교환하자는 의견(1건)도 있었다. 

이전까지 제시되었던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저감 정책들(장용창 등, 2013, 

Lee et al., 2015b)은 주로 공무원, 민간단체, 연구자, 업계로부터 도출된 것들

로서 실제 부자의 구매, 사용, 현장에서 회수를 책임지는 어업인으로부터 저감 

방안을 수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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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견   빈도

지자체 및 부자 판매업자가 마을 단위로 모아 둔 폐부자 운송 지원 14

친환경부표 보조금과 연계하여 폐부자 의무회수율을 높임 11

폐부자 수매사업 확대 5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여 연안청소 2

지자체에서 야적용 그물망을 배포 2

폐부자 반납을 많이 한 어업인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1

폐부자와 새 부자 1:1 교환제 실시 1

❚ 표-3. 어업인들의 폐부자 쓰레기 저감 정책 의견 ❚

Ⅴ. 폐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저감 정책 제안  

1. 의무회수율의 상향 조정과 회수 운송 지원 

폐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의무회수

율’이었다. 어업인들은 지자체에서 친환경 부표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한 

‘의무회수율’만큼만 회수해서 감용장으로 갖고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무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폐부자가 해양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어업인들도 다수가 의무회수율을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가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

로 대두되었을 때 양식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어업인들도 알고 있다. 그

러나 굴 수확 등의 작업 과정에서 폐부자를 회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폐부자 회수율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보조금과 연계한 의무회수율이

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양식 어업인 모두가 폐부자를 회수하도록 만들자고 제안

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량 추정과 저감 방안 │ 73

어업인들은 폐부자의 회수 과정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스티로

폼 부자의 의무회수율을 높이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운송비 부담 

등을 지자체나 부자 생산자가 나누어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이다. 어업인의 제

안에 들어있는 폐부자 수매 사업의 확대, 폐부자 보관용 그물망 배포 등도 회수

와 수거 과정을 지원하는 방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의무회수율 상향과 폐부자 회수 운송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중앙

정부, 지자체, 어업인, 부자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회수율을 높인 지자체에 한하여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회수 운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회수 운송을 지원하면서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양식용 스티로폼 부자 생산자의 책임재활용률 의무율을 

높여서 생산자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지역 현장에서는 어업인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회수 운송 지원 체계를 지자체, 생산자, 어업인이 함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10%의 의무회수를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어업인의 경우 70%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다. 

2. 폐부자 정보시스템 구축 

폐부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폐부자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폐부자의 회수, 수거, 재활용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단

위의 사용량, 발생량, 수거 처리 능력 등에 대한 정량적 정보는 아직 어디에서

도 취합,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지침보다 더 

많은 양의 부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량, 유실량, 회수량 등에 관해 실제 어

업인들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폐부자 쓰레기 발생량 등에 대한 정량 정보는 폐부자 감용기 설치나 폐부자 

수거 사업의 지역별 예산 배분, 정책 우선순위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로폼이라는 단일 물질, 굴 양식장이라는 단일 용도에 대해 경

남지역의 바다를 시스템의 경계로 하여 인터뷰를 통해 정량적 정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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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동일 시스템 내, 스티로폼 부자를 사용하는 타 양식업종으로 확대하고, 

개수 정보를 무게로 환산하여 구한 경남지역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양의 물질

수지는 그림 5와 같다. 2013년 경남의 스티로폼 부자 연간 투입량(1,252톤) 대

비 재활용량(371톤, 회수량과 수거량의 합)의 비율은 29.6%이다6). 연간 투입량

의 60%를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회수 또는 

수거를 해야 하고, 폐부자 재활용 설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설비들의 가동률 등도 정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합

리적으로 처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연간 해양으로 유입되는 부자 쓰레기

는 993톤(유실량 282톤과 투기량 711톤의 합)인데 비해 해양에서 수거되는 양

은 112톤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량 정보를 스티로폼 부자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써 폐부자 관리 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그림-5. 경남지역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의 물질 수지(주요 6개 업종) ❚ 

6) 양식용 스티로폼 부자 사용량 및 쓰레기 발생량 추정 공식을 스티로폼 부자를 이용하는 주요 양식업 6개 
업종(굴, 홍합, 전복, 진주담치, 가리비, 우렁쉥이) 업종에 적용하여 구한 것이다(굴 이외 타 양식업종의 
발생량 산출 근거는 이종명 등(2015)의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저감방안’ 보고서 참조). 62리터 부자 1개의 
무게는 1.2kg을 적용했다. 재활용 원료 생산량은 (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파악한 2013년 경남
지역 시군 어업용 스티로폼 감용장의 생산 실적이다. 부자 쓰레기 수거량은 재활용 원료 생산량에서 폐부자 
회수량을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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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인 인식 증진 

폐부자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데는 어업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평균 

투기율이 60%로 유실률 23%의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어업인의 행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대로 보조금과 연계한 

의무회수율 제도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또 의무회수율을 높이려고 해도, 

어업인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이 제도는 실행되기 어렵다. 정부에서 회수한 부

자의 운송을 지원하려고 해도 어업인들이 지정된 장소에 폐부자를 모아주어야 

한다. 스티로폼 부자가 가진 환경 위해성을 어업인들이 인식해야 규제 정책에 

대한 저항이 줄고, 지원 정책에 대한 협조도 늘어날 것이다. 스티로폼 부자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자연적 요인에 의한 유실량이 줄어드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값싼 스티로폼 부자가 바람과 물살에 떠내려가

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자의 유지 관리를 강화해서 유

실되지 않게 하는 노력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에서 규제와 지원을 함께 늘리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변화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지 

전달해야 한다. 

어업인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공간들이 있

다. 연안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연초에 연례 어업인 교육을 전체 어업인을 대상

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협에서도 어촌계장 교육,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한다. 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홍보 부스 운영, 전문 강사 파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방적인 홍보보다 어업인과 소통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촌계 모임을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자율관리공동체의 자발적 환경관리 활동 지원, 모범 

사례 확산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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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Modeling of Cruise Destination Image, 
Travel Experience, and Behavioral Intention:

A Case of Jeju Island

크루즈 기항지 이미지, 여행 경험, 행동적 의도 간의 영향 요인 

구조 모형화: 제주도를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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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 목적지에 대한 인식도를 제주도의 사

례를 통해 조사하였다.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주요 개념인 관광 목적지 이미지 

및 선상 여행 경험, 여행 목적지 경험, 소비자 만족도, 행동적 의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조사하였으며, 탐색적 및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관련 개념의 하부 이미지 차원을 도출하였다. 크루즈 관광 목적지로서의 제주

도는 ‘청정성’, ‘자연환경’, ‘문화’, ‘편리함’, ‘레저활동’과 같은 주요 관광 이미

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 요소는 선상 관광경

험과 목적지 내 관광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행자의 여행 만족도 및 행동적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Korea Maritime Institute, Senior Researcher, yi1@kmi.re.kr
** Co-author, Purdue University, Schoo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Associate Professor, 

gjday@purdu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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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동적 의도, 크루즈 기항지 이미지, 크루즈 여행 경험, 제주도, 구조방

정식 모형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cruise travel perceptions of  Asian cruise 

destinations using Jeju Island as an example. The study also examined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s among key constructs such as destination image, 

onboard cruise experience, cruise experience at destination, overal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destination image of Jeju Island consisted 

of five domains: ‘Safety and Cleanliness’, ‘Natural Environment and Weather’, 

‘Culture and Heritage’, ‘Convenience’, and ‘Leisure Activities’. The cruise 

travel experience also consisted of two domains: onboard cruise experience 

and cruise experience at destination. SEM results showed that overall image 

of cruise destination affected cruise travelers’ perceptions concerning onboard 

cruise experience and cruise experience at destination. Travelers’ perceptions 

directly affected travelers’ overall satisfaction. It also affected travelers’ 

behavioral intention.

Key words: Behavioral intention, Cruise destination image, Cruise travel 

experience, Jeju Isl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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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cruise industry is one of the most highly developed and fastest 

growing tourism sectors. It has been attracting new investment and expanding 

its business areas. Most of the new investment is focusing on cruise tourism 

destinations in East Asia because of their strategic importance and potential. 

For example, 410 cruise ships were registered in 2014 as a member of the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 fleet, which is up from 393 in 

2013. This is mainly due to the $3.9 billion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new cruise ships for the East Asia market (CLIA, 2014).

As the cruise industry has developed, the importance of cruise tourism 

research has also emerged so as to sup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ruise tourism. The current research trend of cruise tourism mainly consists 

of three directions: cruise tourists' behavior (Hung & Petrick, 2011b; Jones, 

2011; Silvestre, Santos, & Ramalho, 2008), the economic impacts of cruise 

tourism (Dwyer & Forsyth, 1996; Henthorne, 2000; Seidl, Guiliano, & Pratt, 

2007), and the onboard cruise experience (Gabe, Lynch, & McConnon Jr., 

2006; Petrick, Li, & Park, 2007; Petrick & Sirakaya, 2004). However, most 

research has been limited to the issues of the cruise travel components, 

neglecting the significance of cruise destination. Indeed, a cruise destination 

(i.e. port of call) is also a crucial component of cruise travel because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contributes to the overall experience of cruise 

travel.

In tourism research, travel destination is a core of tourism studies. 

Destination image has especially attracted much attention in tourism literature. 

The underlying idea of image studies is that a better understanding of 

destination image makes destination marketers and local adminis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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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their work more effectively. To expand knowledge of destination 

image, tourism scholars have researched it from various perspectives. One 

can categorize such topics into several research themes such as destination 

image formation (Baloglu & McCleary, 1999; Chon, 1991; Gartner, 1994; Lee, 

Lee, & Lee, 2005), components of destination image (Kim & Richardson, 

2003; Lai & Li, 2012; Pike & Ryan, 2004), and specific roles of destination 

image in various tourism settings (Prayag, 2009; Qu, Kim, & Im, 2011). 

With respect to cruise tourism, cruise destination image is under the realm of 

destination image studies, but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remain 

less explored in tourism literature. Particularly, the specific roles of cruise 

destination image are unknown even though the topic is what cruise tourism 

marketers really want to know about. The present research could fill such a 

gap. 

Among Asian cruise destinations, Jeju Island is a rising star. Jeju Island 

is one of the largest volcanic islands in East Asia, and it is located in the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Traditionally, Jeju Island has been famous 

as a honeymoon destination due to the natural scenery, warm climate, oceanic 

environment, and its image of cleanliness. Recently, Jeju Island has become 

a major cruise destination in East Asia. For example, in 2010, the number of 

cruise travelers who visited Jeju Island was only 55,243, but the number 

increased to 415,664 in 2013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4). Given that 

the total volume of the cruise market in Asia was 1.2 million passengers in 

2012, the number of cruise travelers to Jeju Island indicates that it is a 

significant cruise destination in East Asia. Therefore,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particular case of cruise tourism in the Asian cruise market, 

a fast-growing sector of the tourism industry, using Jeju Island a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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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research needs for the cruise destination image and Asian 

marke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Asian cruise destination image 

and to examine its influence on travel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from 

an integrated research framework. The expected research contributions are (1) 

to reveal the image dimensions of Jeju Island as an Asian cruise destination 

and (2)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pecific role cruise destination image 

plays in regards to cruise traveler perception and cruise experience. Such 

information will be helpful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to expand the 

Asian cruise market.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Destination image

The importance of destination image in determining tourists’ behaviors 

cannot be overstated (Chon, 1990, 1991; Hsu & Song, 2012; Pike & Ryan, 

2004). Generally, destination image indicates the sum of beliefs, ideas, 

experiences, perceptions, and impressions of a travel destination (Crompton, 

1979; Echtner & Ritchie, 2003; Hsu & Song, 2012). Many scholars have 

attempted to shed light on unique features of destination image using its 

definition. Table 1 summarizes the definition, suggesting a new concept of 

cruise destin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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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1. Definitions of destination image and cruise destination image ❚
Authors Definition

Crompton (1979) Sum of beliefs, ideas, and impressions that a person has of a destination

Chon (1990)
Result of the interation of a person’s beliefs, ideas, feelings, expectations 

and impressions about a destination

Echtner and Ritchie

(1991)

The perceptions of individuals destination attributes and the holistic 

impression made by the destination

Milman and Pizam

(1995)

Visual or mental impression of a place, a product, or an experience held 

by the general public

Murphy, Pritchard and 

Smith (2000)

A sum of association and pieces of information connected to a destination, 

which would include multiple components of the destination and personal 

perception 

Kim and Richardson

(2003)

Totality of impressions, beliefs, ideas, expectations, and feelings 

accumulated towards a place over time

Author Definition of cruise destination image

The current study
Sum of beliefs, ideas, and impressions towards a cruise destination or port 

of call

Source: Adapted from Martin and Bosque (2008) and Zhang et al. (2014)

Traditionally, the role of destination image has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ourism scholars because destination image has surged as a very 

effective marketing tool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of tourism destination 

marketing. The limitations are mainly due to unique characteristics of tourism 

products like intangibility and inseparability. It has been known that such 

characteristics affect travelers’ decision making processes as well as their 

evaluation of trips after travel.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ourism scholars have reached a consensus 

on the general role of destination image in determining tourists’ behavior: 

destination image is involved in the entire process of tourists’ decision 

making (i.e. pre- and post-purchase behavior). Destination image affects 

tourists’ destination selection decisions and evaluation of their travel 

experience as well as tourists’ future behavior (Chen & Tsai, 2007; 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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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asci & Gartner, 2007).

In recent tourism research, the role of destination image has become more 

specific through new findings from destination image research at various 

tourism settings. For example, some studies have confirmed that destination 

image mediated between key marketing constructs like past travel experience, 

intention to visit, and travel constraints (Chen, Hua, & Wang, 2013; Gibson, 

Qi, & Zhang, 2008). Prayag and Ryan (2012) identified that destination 

image significantly affects place attachment - an antecedent of tourists’ 

loyalty to a tourism destination. Destination image has been confirmed as a 

crucial component of a destination brand, ultimately affecting tourists’ overall 

perceptions of destinations (Hosany, Ekinci, & Uysal, 2006; Qu et al., 2011). 

Such new findings develop the role of destination image in determining 

tourists’ behavior in contemporary tourism literature.

2. Cruise destination

Even though there have been lots of destination image research in general 

tourism, in cruise tourism studies,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role of 

cruise destination image. Most cruise tourism research has focused on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cruise tourism (Brida & Zapata, 2010; Chase 

& McKee, 2003; Mak, 2008; Scherrer & Doohan, 2014), travelers’ onboard 

cruise experience (Brejla & Gilbert, 2014; Hung & Petrick, 2011a; Yarnal & 

Kerstetter, 2005), cruise travelers’ motivation (Elliot & Choi, 2011; Hung & 

Petrick, 2012; Jones, 2011), and sustainability issues of cruise tourism (Hritz 

& Cecil, 2008; Klein, 2011; Lester & Weeden, 2004). However, some 

findings from other destination image studies (e.g. sun and sand destinations 

and coastal tourism destinations) provide evidence for understanding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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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 image because coastal destinations are located in similar places 

and share common components of destination image. Some destination image 

studies on sun and sand destinations provide a basis for analyzing cruise 

destination image components and their role concerning cruise tourists’ 

post-purchase behavior. For example, Prayag (2009) summarized common 

images of sun and sand destinations, indicating that a destination’s 

environment (e.g. beaches, white sand, and blue sea) is a commonly 

mentioned destination image component. Other image components include 

combinations of recreational opportunities, cultural attractions, social ambience, 

and atmospheres. Park and Njite (2010) explored destination image on Jeju 

Island. They indicated that the destination image consists of four components: 

environment, attractions, good monetary value, and good climate. 

Unlike the general tourism experience at sun and sand destinations, the 

cruise tourism experience has a unique component of the travel experience – 
onboard cruise experience. The cruise tourism experience consists of the 

onboard cruise experience and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sun and sand destination image research, images of such destinations affect 

travelers’ pre- and post-purchase behavior (Chen & Tsai, 2007; Park & Njite, 

2010; Prayag, 2009). Previous destination image research also confirmed that 

destination image affects tourists' perceptions of perceived quality of travel, 

positively affecting the overall travel experience (Lee, 2009; Qu et al., 2011; 

Zhang, Fu, Cai, & Lu, 2014). Therefore, one can hypothesize that a favorable 

cruise destination image leads to positive cruise travel experiences (i.e. 

onboard cruise experience and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higher 

satisfaction, and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Therefore, the first four 

research hypotheses are as follows: 

H1: The image of Jeju Island positively affects onboard cruis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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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The image of Jeju Island positively affects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H3: The image of Jeju Island positively affects tourist satisfaction.

H4: The image of Jeju Island positively affects tourist behavioral intention.

3. Travel experience

As tourism is a service-based industry, service quality is a crucial factor 

affecting tourists' travel experience. Generally, travel experience is the 

travelers' internal and subjective responses to any direct or indirect contact 

during travel (Carreira, Patrício, Natal Jorge, Magee, & Van Eikema 

Hommes, 2013). Interactions between travelers and tourism service providers 

are an important source for travel experience. Thus, the outcome of such 

interactions is service quality.

Generally, service marketing scholars contend that service quality is the 

customers' overall evaluation of service delivery (Bolton & Drew, 1991; 

Gustafsson, Johnson, & Roos, 2005). It can be defined in a number of ways, 

including the comparison between customer expectation and real performance 

of service (e.g. SERVQUAL) (Anderson, 1973; Asubonteng, McCleary, & 

Swan, 1996; Bolton & Drew, 1991) or customer performance perceptions 

(e.g. SERVPERF) (Cronin & Taylor, 1994). 

In cruise tourism, these paradigms are widely used to examine cruise 

service quality (Petrick, 2004; Qu & Ping, 1999). However, such attempts 

have been focused on the onboard cruise experience rather than the overall 

cruise travel experience. More specifically, a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overall experience - has been typically 

neglected in cruise tourism literature. For example, Lobo (2008) appl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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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QUAL scale to measure cruise service quality, showing that the five 

dimensions of the SERVQUAL scale (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correlated with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Lobo's research did not consider the influence of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even though the destination 

experience is a part of overall cruise travel experience. 

Some researchers introduced a new construct - perceived value of the 

cruise experience - into cruise travel experience research (Duman & Mattila, 

2005; Petrick, 2004). However, such an approach also underestimated the 

influence of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on cruise travelers' overall 

satisfaction. Recently, Hwang and Han (2014) identified eight cruise experience 

factors such as food quality, service quality, staff/crew attractiveness, 

entertainment, ship facilities, programs/places for children, cabin quality, and 

ports of call. They included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into cruise 

experience research. Brejla and Gilbert (2014) conducted web-based content 

analysis on cruise travelers' reviews, suggesting that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e.g. shore excursions) is a crucial factor to influence overall 

travelers' satisfaction. 

Such research findings indicated that the overall cruise experience 

includes the cruise onboard experience and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Therefore, both cruise experience constructs need to be integrated into the 

cruise research framework. These travel experience constructs (e.g. cruise 

on-board experience and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are also assumed to 

have intern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Murphy et al. (2000) provided a 

conceptual model for the destination product and travel experience, insisting 

that the tourist destination experience is affected by various destination 

environments and servic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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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at a cruise ship functions as a floating resort to support cruise 

tourists' travel to a cruise destination, once the cruise ship anchors at a cruise 

destination, it becomes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cruise destination. 

Moreover, the cruise ship is a place where cruise tourists spend most of their 

travel time. Therefore, one can assume that onboard cruise experience affects 

overall cruise travel experience and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Consequently, 

the quality of cruise travel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ravelers' 

satisfaction on their trip. Studies in tourism marketing have revealed that 

travel experience is a form of service quality, and trave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are closely related concepts. Researchers generally agree that 

perceived quality of travel directly affects satisfaction. The study suggests 

three additional research hypotheses as follows:

H5: Onboard cruise experience positively affects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H6: Onboard cruise experience positively affects tourist satisfaction. 

H7: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positively affects tourist satisfaction. 

4. Behavioral intention 

Among preferred marketing outcomes, a marketer's primary concern is 

customers' repurchase behavior because it is a significant key for business 

succes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Bagozzi (1992), the 

customers' attitudes or evaluations could affect their future intentions. The 

intention in turn affects future behavior. The framework is calle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theory says that repurchase behavior can be 

predicted by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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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rvice marketing literature, customer satisfaction has been regarded as 

a good predictor of consumers' future intentions (Baker & Crompton, 2000; 

Chen & Chen, 2010; Petrick, 2004) because satisfaction is a cognitive 

evaluation of service quality. Because of its ability to predict customers' 

behavioral intention (i.e. repurchase intention), an understanding of customer 

satisfaction has become an essential topic of marketing research. Moreover, 

the service marketing scholars have identified the crucial function of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in forming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s (Taylor & 

Baker, 1994). Such findings can be applied in tourism literature because the 

tourism industry is one of the main service industries. The study suggests an 

additional research hypothesis as follows:

H8: Tourist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s behavioral intention.

Ⅲ. Methodology

1. Survey design

1) Survey instrument

To test hypothetical relationships among the constructs, survey instruments 

were developed utilizing previous destination image studies and cruise 

experience studies (Chen & Tsai, 2007; Duman & Mattila, 2005; Echtner & 

Ritchie, 2003; Petrick, 2003; Petrick, Tonner, & Quinn, 2006) as shown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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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2. Model construct and sources of survey instruments ❚
Construct Construct component Source of measurement

Destination image

General feature of destination image Chen and Tsai (2007)

Specific feature of destination image Echtner and Ritchie (2003)

Multi-dimensional nature of 

destination image*

San Martín, Rodríguez  

Bosque (2008)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Travel experience quality

Petrick, Tonner, and Quinn 

(2006).

Onboard cruise experience Facility, F&B, and Service Quality
Qu and Ping (1999), Petrick 

(2003)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Duman and Mattila (2005)

Behavioral intention
Revisit intension and willingness to 

recommend

Baker and Crompton (2000), 

Duman and  Mattila (2005)

* The authors refereed the second order factor structure of destination images and latent variables

Table 2 indicates how to develop survey instruments using previous 

research. All constructs were measured using a seven-point response scale (1 

= strongly disagree; 7 = strongly agre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ix 

main components: measuring cruise destination imag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onboard cruise experience, overall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 and the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2) Data collection

The surveys were given at an East Asian cruise program. Participants 

were sampled on eight separate 4-day voyages from Busan to Jeju Island, a 

famous tourism destination in East Asia. According to De La Viña and 

Ford’s classification (2001), the cruise line utilized in the present research 

could be categorized as a middle market (i.e. daily cost ranging from $200 

to $350). A survey questionnaire was placed into each cruise cabin;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200 travel groups. At the end of 

cruise trips, crew members gathered 140 questionnaires from cruise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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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resulting in 115 usable samples after screening incomplete samples. 

The survey yielded a response rate of 57.5%. According to Kline (2005), a 

data set of 100~200 cases is classified as a medium-size data sample, which 

is suitable for a non-complexed structural model. To get a parsimoniou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model, we used the item-parceling 

strategy in the second-order CFA model, handling such a model complexity 

issue (Bandalos, 2002; Hall, Snell, & Foust, 1999). Given that each cruise 

cabin is shared by a travel party which consists of 2~4 travelers and shares 

similar cruise travel experiences, a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represents 

travel party members’ shared opinions. The CFA results also show no 

Heywood case (Kline, 2005, p. 114), indicating that the sample is big enough 

to test hypothetical relationships. Such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of 

item-parceling strategies in the current research. 

2. Data analysis

1) EFA and CFA

To investigate cruise destination image components and cruise travel 

experienc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as conducted on the cruise 

destination image measurement items and the cruise travel experience 

measurement items. To evaluate the goodness of the measurement model, 

CFA with a second-order factor model was performed again. 

EFA is a multivariate statistical technique to explore the underlying 

structure among the variables in the data set. The fundamental concept of 

EFA is data summarization, giving a clear understanding of data to researchers. 

To be specific, it provides the researcher with significant information about 

how many factors are required to summarize the data. EFA results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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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as a basis for other multivariable analysis techniques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For example, a researcher utilizes 

multiple measurement items to measure travelers’ perceptions. However, such 

an approach also brings the complexity of data interpretation. EFA could be 

an answer for the situation because the analysis technique categorizes 

measurement items, revealing meaningful information (i.e. factors).

CFA is a way of investigating how well measurement items represent a 

factor (i.e. construct). In EFA, it is assumed that every measured variable is 

related to all factors by a factor loading estimate. In contrast to EFA, CFA 

assumes that measured variables belong to specific factors because CFA is 

theory-based, providing a confirmatory test of a measurement theory. It 

specifies how measure variables logically stand for construct in the research 

model.

2)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s a multivariate technique that 

includes both aspec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s. SEM enables researchers to simultaneously investigat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and latent constructs, supporting 

hypothesized relationships. It has been known by as many names such as 

latent variables analysis,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nd the LISREL 

model. The core of SEM is its ability to examine unobserved constructs such 

as destination image.

In the present research, the author has tried to measure unobserved 

constructs like destination image, travel experience, and travelers’ behavioral 

intention using SEM. In the beginning of tourism research, some scholars tried 

to examine such constructs. However, conventional research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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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not resolve measurement issues and difficulties of testing hypothetical 

relationships among unobserved constructs. SEM should be a key for such an 

issue, enlightening researchers in unexplored research areas. 

3) Analytical procedure

The current research took the following analytical steps. The author 

explored the potential dimensions of destination image, travel experience, and 

destination experience using EFA. After conducting EFA, the researcher 

incorporated statistical results and destination image theories into the hypothetical 

model, checking the model by CF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then conducte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key research 

constructs: destination imag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onboard cruise 

experience, overal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Descriptive information

Table 3 shows the respondents’ descriptive information, indicating that 

30.7% of respondents had previous cruise experience. 67% of respondents 

were females and 33% were male. An age group of "25-34 years" and an age 

group of "35~44 years" accounted for 50.88% of respondents.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was $30,000 - $40,000 in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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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3. Demographic Profile of Respondents ❚
Freq. Pct. Freq. Pct.

Age Income

18-19 16 14.04 Below   $10,000  12 11.32

20-24 35 30.7 $10,001 -   $20,000 16 15.09

25-34 16 14.04 $20,001 -   $30,000 18 16.98

35-44 23 20.18 $30,001 -   $40,000 15 14.15

45-54 17 14.91 $40,001 -   $50,000 13 12.26

55+ 7 6.14 $50,001 -   $60,000 9 8.49

Education $60,001 -   $70,000 6 5.66

Primary 4 3.51 $70,001 -   $80,000  12 11.32

Secondary 10 8.77 $80,001 -   $90,000 1 0.94

High school 16 14.04 Above $90,000 4 3.77

University 73 64.04 Gender

Post graduate 11 9.65 Male 38 33.33

Female 76 66.67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Table 4 shows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cruise destination 

image. According to statistical criteria, an eigenvalue of 1.0 was used for 

factor extraction and loadings of .45 were used for item inclusion (Hair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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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or Cruise Destination Image ❚
Constructs and Items

Factor
Loading

Mean Eigenvalue
Construct
Reliability

Safety and Cleanliness (DI1) 9.06 .84

1. The destination is safe and secure. 0.682 5.71

2. The destination is clean. 0.843 5.73

3. The destination is friendly. 0.704 5.39

4. The destination has a tranquil atmosphere. 0.749 5.27

Natural Environment and Weather (DI2) 1.95 .75

5. The destination has pleasant weather. 0.777 4.48

6. The destination has wonderful scenery. 0.790 5.45

7. The destination has unspoiled wilderness. 0.533 5.31

Culture and Heritage (DI3) 1.39 .87

8. The destination has a variety of entertainment. .729 5.00

9. The destination has tempting cultural events and festivals. .762 4.39

10. The destination has a variety of shows and exhibitions. .662 5.05

11. The destination has distinctive history and exhibitions. .524 4.8

12. The destination has vintage buildings. .536 4.78

Convenience (DI4) 1.21 .81

13. The destination has a wide selection of restaurants/cuisine. .569 4.84

14. The destination has a wide variety of shopping facilities. .742 4.96

15. The destination has easy access to the area. .668 4.82

16. I feel comfortable at the destination. .455 5.08

Leisure Activities (DI5) 1.02 .84

17. There are exciting water sports. .860 3.59

18. There is a variety of outdoor recreations. .640 4.49

19. Attractions are reasonably priced. .721 4.11

20. There is good bargain shopping. .591 4.27

Total % of variance explained 73.23%

Twenty image items were obtained, resulting in five dimensions that 

accounted for 73.23% of the total varianc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ach dimension was labeled based on highly loaded items and common 

characteristics. For example, dimensions were labeled as ‘Safety and Cleanliness’ 

(Dimension 1), ‘Natural Environment and Weather’ (Dimension 2),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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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ritage’ (Dimension 3), ‘Convenience’ (Dimension 4), and ‘Leisure Activities’ 

(Dimension 5). To examine the influence of overall destination image on 

tourist perceptions, the study used each destination image dimension as an 

indicator for the overall destination image construct. Given that the construct 

reliability of each dimension is more than .70 (ranging from .75 to .87), the 

study utilizes each dimension as an indicator for the second-order measurement 

model (Hair et al., 2006, p. 816; Kline, 2005, pp. 198-200).

Table 5 presents the results of EFA on cruise travel experience, showing 

that the cruise experience consists of two sub-dimensions: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and onboard cruise experience. According to statistical criteria, 

measurement items for cruise travel experience account for 84.42% of the 

total variance. Mean values of most measurement items indicated more than 

5, meaning that travelers perceived good quality for their travel experience.

❚ Table-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or Cruise Travel Experience ❚
Constructs and Items

Factor
Loading

Mean Eigenvalue
Construct
Reliability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4.00 .90

1 Ports of call (destinations) are attractive. (DE1) .849 5.35

2 Destination choice is good. (DE2) .901 5.22

3 Itinerary to destinations is well organized. (DE3) .883 5.23

Onboard cruise experience 1.06 .89

4 This cruise ship has outstanding facilities. (OE1) .745 5.78

5 The quality of F&B is good. (OE2) .911 5.41

6 The quality of service delivery is good. (OE3) .921 5.62

Total % of variance explained 84.42 %

Table 6 presents measurement items for tourist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items are very common in tourism literature and all tested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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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6. Measurement Items fo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
Constructs and Items

Factor
Loading

Mean Eigenvalue
Construct
Reliability

Satisfaction 1.639 .77

1. Overall, I satisfied with this cruise program. (SA1) 0.905 5.87

2. It appears to be a good bargain. (SA2) 0.905 5.71

Total % of variance explained 81.97%

Behavioral Intention 2.472 .89

1. I will participate this program again in the future if 
port of call is different. (BI1) 0.888 5.74

2. I will participate this program again in the future 
regardless of port of call. (BI2) 0.886 5.50

3. I have a willingness to recommend this program to 
other people. (BI3) 0.947 5.85

Total % of variance explained 82.40 %

With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destination image 

components, the present researcher utilized factor constructs as parceled items 

to create a balanced measurement model. Table 7 shows the correlation table 

of measurement items.

❚ Table-7. Correlation Table of Measurement Items ❚
DI1 DI2 DI3 DI4 DI5 DE 1 DE 2 DE 3 OE 1 OE 2 OE 3 SA1 SA2 BI1 BI2 BI3

DI1 1.000

DI2 0.532 1.000

DI3 0.555 0.521 1.000

DI4 0.517 0.475 0.731 1.000

DI5 0.418 0.535 0.639 0.662 1.000

DE1 0.528 0.494 0.558 0.535 0.414 1.000

DE 2 0.422 0.437 0.617 0.615 0.540 0.732 1.000

DE 3 0.518 0.504 0.596 0.601 0.523 0.754 0.826 1.000

OE1 0.420 0.222 0.428 0.418 0.310 0.513 0.531 0.604 1.000

OE 2 0.407 0.229 0.415 0.426 0.325 0.472 0.449 0.497 0.678 1.000

OE 3 0.476 0.253 0.387 0.366 0.305 0.471 0.432 0.492 0.694 0.864 1.000

SA1 0.505 0.329 0.415 0.462 0.340 0.589 0.525 0.640 0.629 0.559 0.580 1.000

SA2 0.450 0.234 0.340 0.377 0.338 0.623 0.538 0.559 0.574 0.537 0.558 0.639 1.000

BI1 0.540 0.299 0.458 0.413 0.380 0.533 0.473 0.528 0.539 0.517 0.561 0.698 0.564 1.000

BI2 0.488 0.268 0.424 0.485 0.381 0.522 0.455 0.607 0.613 0.572 0.610 0.756 0.643 0.788 1.000

BI3 0.431 0.293 0.435 0.426 0.339 0.448 0.444 0.566 0.501 0.399 0.436 0.632 0.498 0.634 0.7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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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To assess the overall model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CFA was 

conducted using STATA 13. Table 8 shows the CFA results, indicating that 

the overall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was acceptable. The results show 

that the measurement model fits the data appropriately (χ2= 142.71, df= 94, 

p=0.001, χ2/df = 1.518, CFI = .0.965, TLI=.0.955, RMSEA = .067).

❚ Table-8.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onstruct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Destination Image DI1 .653 .86 .57

DI2 .637

DI3 .853

DI4 .840

DI5 .752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DE1 .832 .90 .77

DE2 .884

DE3 .922

Onboard Cruise Experience OE1 .761 .89 .76

OE2 .915

OE3 .933

Satisfaction SA1 .846 .77 .64

SA2 .755

Behavioral Intention BI1 .826 .89 .75

BI2 .803

BI3 .961

χ2= 142.71, df= 94, p=0.001, χ2/df = 1.518, CFI = .0.965, TLI=.0.955, RMSEA = .067

Table 9 shows the correlation table of exogenous latent variables: 

destination imag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onboard cruise experience, 

overal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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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9. Correlation Table of Exogenous Latent Variables ❚
DI DE OE SA BI

Destination Image (DI) 1.000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DE) 0.710 1.000

Onboard Cruise Experience (OE) 0.481 0.585 1.000

Satisfaction (SA) 0.510 0.694 0.688 1.000

Behavioral Intention (BI) 0.546 0.608 0.630 0.760 1.000

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To test Hypotheses 1 through 8, the researchers conducted SEM analysis. 

Figure 1 presents the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Regarding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 between destination image and cruise travel experience, destination 

image significantly affects cruise travel experience, supporting Hypotheses 1 

and 2. However, destination imag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cruise traveler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rejecting Hypotheses 3 and 4. Cruise 

travel experience significantly influences traveler satisfaction, supporting 

Hypotheses 6 and 7. Such results indicate that destination image indirectly 

affects traveler satisfaction and that travel experience is a mediator variable. 

The relationship between onboard cruise experience and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was confirmed by Hypothesis 5, indicating that the onboard cruise 

experience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In terms 

of the antecedent of behavioral intention, traveler satisfaction significantly 

affects traveler behavioral intention, supporting Hypothesis 8. Such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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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  χ2= 147.96, df= 96, p=0.001, χ2/df = 1.541, CFI = .0.963, TLI=.0.953, RMSEA = .069

rejected accepted

❚ Figure-1. Results from the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

5. Discussion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destination image affects 

cruise tourists' perceptions of their travel experienc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study identified the image dimensions of Jeju Island - one of the 

most popular cruise destinations in Asia - and cruise experience components 

(i.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and onboard cruise experience), examining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s among key constructs.

Overall, the results from the structural model revealed that destination 

image affects cruise travelers’ perceptions of their travel experience, indirectly 

influencing travel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with mediating 

effects on the travel experience. Such findings extend the knowledge of roles 

of destination image on traveler behavior. More specifically, the results 

confirm the previous argument that destination image affects perceived 

quality of travel experienc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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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previous research.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antecedent of 

travel experience is favorable destination image. The consequence of travel 

experience is travelers' satisfaction, delivering the influence of destination 

image to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general service marketing 

literature, the Quality - Satisfaction - Behavioral intention sequence model is 

dominant, insisting that a major antecedent of satisfaction is the quality of a 

product, and that the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are behavioral intentions 

(Chi & Qu, 2008). In tourism literature, such relationships have been 

empirically proven. The present research augmented the existing model, 

applying it to tourism research.

The present research provided the image dimensions of Jeju Island as an 

Asian cruise destination. Given the importance of Jeju Island as a typical 

cruise destination in East Asia, research results should be helpful for Asian 

cruise destination marketers. According to EFA results, the cognitive image 

dimensions include “Safety and Cleanliness'”, “Natural Environment and 

Weather”, “Culture and Heritage”, “Convenience”, and “Leisure Activities”. 

Such image components are very similar to a typical “Sun and Sand Destinations”. 

Because the present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identify a cruise destination 

image, the researchers utilized the findings of sun and sand destination image 

studies. Those destinations are similar to cruise destinations in terms of the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lo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destination 

marketers and local administration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mage 

dimensions because new tourism products and attractions could be developed 

by the combination of such dimensions.

In terms of travelers' perceptions of cruise travel experience, results show 

that the cruise travel experience consists of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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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 cruise experience. Previous cruise travel studies focused on the 

onboard cruise experience, travelers' satisfaction, motivation, and perceived 

value (Park & Petrick, 2009; Petrick, 2003). Those studies underestimated the 

importance of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However,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the cruise experience consists of two main cruise travel experience 

components, the onboard cruise experience and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statistical results, destination image affects both travel experience 

components.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d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mponents of the cruise travel experience, showing that the onboard 

cruise experience positively affects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Ⅴ. Conclusion

This study has important theoretical and marketing 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sheds light on a neglected but important cruise tourism component: 

cruise destination image. Even though the cruise destination image is an 

important marketing construct, most marketing activities have focused on the 

cruise experience rather than the experience of the cruise destination. This is 

because the cruise experience itself is new to most travelers (Hung & Petrick, 

2012; Lobo, 2008; Sun, Feng, & Gauri, 2014).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cruise destination component is one of the significant components of 

cruise travel. Therefore, local administrations (i.e. Jeju Island Administration) 

and marketers should recognize destination image attributes, leveraging such 

unobserved components into a destination marketing program.

Local administrations and cruise destination marketers also should 

understand that the cruise travel experience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106 │해양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the cruise destination experience. The cruise destination and the cruise ship 

are complementary in cruise travel. If destination experience and cruise 

experience are harmonized, the travelers' satisfaction will be improved. Thus, 

the cruise industry and cruise destination administrations need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o conduct effective marketing programs.

Despite the useful implications of the study, it is not free from research 

limitations. The study conducted several surveys at a famous Asian cruise 

destination, Jeju Island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study is limited by 

utilizing passengers who visited that particular cruise destination. Thus,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be able to generalize the current 

results.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an Asian cruise destination image 

by utilizing destination attribute items. It focused on the cognitive image of 

an Asian cruise destination. Such an approach is a conventional way to 

identify destination image.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sider 

cognitive and affective destination image to potentially provide knowledge 

about specific roles of cognitive and affective destin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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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수욕장 발전을 위한 제언

<초 록>

우리나라 해수욕장 중 50~70%는 백사장과 수역 등 자연환경 조건이 충족

되지 않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으로 지정

될 수 없다. 수질 기준은 해수욕장 중 70%가 충족하지만 그 비율은 폐장 후 

55% 대로 감소한다. 편의시설(화장실[38%], 식수대[36%], 탈의실[55%], 샤워실

[82%]), 안전시설(인명구조선 구명보트[6%], 구명보트[20%], 구명튜브[61%], 

감시탑[69%], 물놀이구역부표[67%], 안전부표･경고판[84%]), 환경시설(오수･
폐수 처리시설[31%], 수질오염방지시설[6%], 쓰레기집하･처리시설[37%])을 갖

추지 못한 해수욕장도 많다. 이 연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욕장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백사장 규모와 수심 등 자연적 조건

은 주어진 것이고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해수욕장 지정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자 수와 입지 특성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관리 방안의 등급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수욕장 비수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관광수요를 흡인하는 전략, 다양한 행사와 기업 마케팅을 유치하는 전략을 개

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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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50~70% of beaches in Korea cannot be designated as ‘swimming 

(permitted) beach’ according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Swimming Beaches, due to their natural environment conditions such as sand 

and water areas. 70% of beaches met the criteria of water quality, but it 

dropped to 55% after closing the season. Not many of the beaches were 

equipped with the criteria for amenities (toilets [38%], water fountains [36%], 

changing rooms [55%], shower booths [82%] ), safety facilities (life boats 

[6%],  rescue boats [20%], life jackets [61%], watch towers [69%], swimming 

area buoys [67%], warning buoys/notices [84%]),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31%], water-pollution prevention facility [6%], 

waste management facility [37%] ).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develop swimming beaches. First, the criteria for designated 

swimming beaches need to be revised since natural conditions such as widths 

of beach and depths of water areas are given, hardly changeable. Second, ways 

to use and manage swimming beaches need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visitors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ird, in order to facilitate 

tourism activities during the off-seas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embrace local tourism demands and to attract various events and corporate 

marketing. 

Key words: Swimming (permitted) beach, (Un) Designated beach, Beach 

environment, Safety, Environment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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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해수욕(sea-bathing)은 건강증진･피서･레크리에이션 등을 목적으로 바닷물

에 몸을 씻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원시적인 자연치료요

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바다나 바닷가에서 수영, 일광욕을 하는 활동을 포괄적

으로 의미한다. 해수욕장이란 이러한 해수욕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서구에는 해수욕장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해변(beac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이라는 용어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만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4년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명시한 단일법(이하 해수

욕장법)1)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에 관한 정의와 기

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해수욕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2) 

해수욕장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수욕장 현황이 어떠한지, 

그러한 현황이 해수욕장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수욕장 현

황을 해수욕장법에 비추어 진단해 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국에 알려진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법 기준에 맞는 해수욕장이 얼마나 있는지, 

고시를 통해 지정된 해수욕장과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의 차이가 어떠한지 검

토함으로써 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개선 사항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해수욕장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

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명칭과 방문자 수와 같은 일반사항, 백사장과 수역 등 

자연환경,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인명구조선 등 안전시설, 오수･폐수처리시설 같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제2조 1항)”을 말한다. “해수욕장시설”이란 기본 및 기능시설(백사장, 
산책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환경시설), 지원시설(행정시설, 체육시설, 판매･대여시설), 그 밖에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조경시설, 문화･체험시설)을 말한다(제2조 2항). 관리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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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시설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선행연구가 논문으로 출간된 적은 없어 보인다. 해

수욕장의 자연환경이나 관련 시설보다는 주로 이용자의 인지에 초점을 둔 연구

가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는 영국 웨일스 해변 환경에 대한 이용자 의견과 인지 

조사를 토대로 관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Morgan et al., 1993), 자연(생태)･사
회문화(이용)･관리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해변 환경’에 관한 연구(James, 

2000), 브라질 해변의 형태･환경･시설/서비스와 이용자 특성･인지를 조사하여 

물리적, 생물적, 사회적 측면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Pereira 

et. all, 2003), 뉴질랜드 해변 방문자의 행동과 능력에 따른 익수 위험 인지에 

관한 연구(McCool et al., 2008)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용자 만족도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자연환경이나 시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역 사례연구였다. 주요 선행연구는 해수욕장 유형에 따른 만족

도(배경완 외, 2016), 해수욕장 품질 요인에 대한 만족도(정승훈･김문성, 2010), 

이용자의 선택속성(전재균 외, 2008)이나 여가행동 특성(양재준, 2009), 방문동

기(최나리, 2005)에 따른 만족도를 다루어 왔다. 그 밖에 자연환경(김남형･장성

훈, 2001), 수질(김도희･장진호, 2014), 쓰레기(이건주･전정재, 2002), 시설/서

비스(김현태, 2014; 한상현, 2010)를 주제로 한 연구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

는 부산(한상현, 2010; 전재균 외, 2008; 최나리, 2005), 인천(한상겸, 2015), 제

주(정승훈･김문성, 2010; 김남형･장성훈, 2001), 포항(양재준, 2009), 남해안(김

현태, 2014), 동해안(이건주･전정재, 2002), 서남해역(김도희･장진호, 2014) 등 

특정 지역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수욕장 현황 자료를 담은 연구는 몇몇 지방연

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 정도이다. 전남시범해수욕장의 자연환경에 관한 연구

(김동주, 2003), 부산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양진우, 2004), 동

해안 해수욕장의 실태와 차별화 방안을 담은 연구(이봉희, 2005) 등이다. 이들 

연구는 10여년 이상 지난 자료로 최근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해수욕장법 

시행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해수욕장 현황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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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라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수욕장 전체를 볼 수 있

는 자료를 가지고 자연적･물리적 여건을 분석하고 관리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해수욕장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수욕장을 둘러싼 해변, 

해안, 연안, 수역 관련 정책 입안자가 자료와 아이디어를 얻고 연구자는 추후 

과제를 구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II장은 해수욕장 현황을 조사한 개요

를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주요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IV장은 조사 결과 분석

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수욕장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Ⅱ.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개장한 해수욕장은 총 295개소이다. 

이 중 해수욕장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지정 해수욕장’(이하 지정)은 254개소, 

지정이 되지 않은 ‘비지정 해수욕장’(이하 비지정)은 41개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해수욕장 중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330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 기준 해수욕장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명단에 누락된 10개소를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조

사 대상은 총 340개소가 되었다. 이 중 해수욕장법으로 지정되고 2015년에 개

장한 곳이 254개소이므로 나머지 86개소는 비지정이다. 지정 254개소 중 251

개소는 2014년 기준으로 조사에 응했으나, 나머지 3개소(강원도 양양군 북분리, 

강원도 양양군 중광정, 충남 당진 왜목마을)는 2015년에 신규 개장한 곳이어서 

2015년 기준으로 조사 항목에 응답했다. 비지정 86개소 중 26개소는 관리청 변

경, 자료 부재 등으로 인해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에 최종 응답

한 해수욕장은 지정 254개소와 비지정 60개소로 총 314개소이며 지역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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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314 7 25 2 0 96 46 9 62 26 30 11

지정 254 7 0 2 0 92 34 3 55 25 25 11

비지정 60 0 25 0 0 4 12 6 7 1 5 0

❚ 표-1. 조사 대상 해수욕장 분포 현황 ❚

자료: 해양수산부(2015), p. 26.

2. 조사 방법

해수욕장 현황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담당과에 ‘실태 조사표’

와 ‘실태 조사 작성 요령’을 공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발송했다. 조사표를 배

포하고 회수한 기간은 2015년 5월에서 2016년 1월까지이다. 조사 내용은 크게 

일반사항, 자연환경, 해수욕장시설, 주요기반시설, 수익시설, 행정관리, 안전/환

경, 기타 사항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자연환경, 편의시설, 안전시

설, 환경시설 등 해수욕장법상 지정 및 관리 요건이 명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명칭과 방문자 수 등 향후 해수욕장 발전 방

향에 필요한 일반사항에 관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서 주로 분석할 조사 항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지면 관계상 각 항목에 

대한 분석만 본문에서 다루고 표와 그림은 <부록>에서 제시한다.  

조사 항목 세부내용

일반사항 명칭, 방문자 수

자연환경 백사장(해변 특성), 수역(유영 가능 폭), 수질

편의시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수대

안전시설
인명구조선･구명보트, 구명튜브, 감시탑,

물놀이구역부표･안전부표 또는 경고판 

환경시설 오수･폐수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 집하･처리시설

❚ 표-2. 해수욕장 현황 조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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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조사 결과 분석

1. 일반사항

1) 명칭

조사된 314개 해수욕장은 대부분 그 명칭에 ‘해수욕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해변’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해변을 명칭으로 이용하는 곳은 강원도 일

부, 인천 옹진군 전체, 전라남도 일부, 경상북도 경주 전체, 경상남도 거제시와 

남해군 일부, 제주도 일부이다. 

이 중에는 지역 내에서 해변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국가 전체 단위 행정문서

에는 해수욕장 명칭을 병기하는 곳도 있다. 그 이유는 해수욕장법을 통해 해수

욕장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

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여름 한 철 이

용을 전제하는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이다. 백사장이나 수역 공

간을 벗어나 해수욕장 주변 이용의 활성화, 다계절화 혹은 사계절화를 통해 관

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적 작명(作名)이라고 하겠다. 

2) 방문자 수

지난  3년 간 방문자 수가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인 곳이 100개소 안팎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만 명 미만인 곳으로 70개소 미만이다. 주목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자 수가 적은 소규모 해수욕장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방

문자 수 1만 명 미만인 곳이 2012년 49개소, 2013년 49개소에서 2014년 72개

소로 증가했다. 2012년 당시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곳은 17개소로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34개소의 절반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그 수가 각각 

34개소, 36개소로 비슷해졌고, 2014년에는 각각 30개소, 31개소로 차이가 더욱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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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 경우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이 방문한 곳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만 명 미만이 방문한 곳이다. 또한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곳의 수가 10

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곳의 수를 따라잡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지정인 경우 1만 명 미만인 곳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인 곳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문자 수가 연간 30만 명 미만으로 나

타나 방문자 수가 적은 곳이 비지정 상태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연환경

1) 백사장

해수욕장법 제정 당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백사장 규모는 만조 기

준 길이 100m/폭 20m였다.3) 이 기준에 부합하는 백사장을 갖춘 곳은 70% 미

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은 70% 이상이 적합한 반면, 비지정은 그 비율이 

42%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백사장 길이 측정에 있어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 및 

측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무응답한 

곳은 백사장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해수욕장으로 보인다. 무응답한 

곳이 백사장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추후 백사장 규

모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에 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2) 수역

해수욕장법상 수역은 만조 시 기준으로 백사장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미터 이하의 해수면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러한 수역 기준은 유영 가능 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적합한 곳이 49%이다. 

백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영 가능 폭을 측정할 때 백사장 길이의 시작점

3) 2014년 12월에 제정된 해수욕장법 기준이며, 2015년 9월에 전년도 이용자가 3만 명 이하인 경우 “전년도
의 평균 해면(海面)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본 조사는 2015년 5월에 착수하여 개정 이전 기준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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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끝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혹은 실사의 부재로 응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정인 경우 적합 비율이 57%로 전체 해수욕장에 비하면 적합한 곳의 비율

이 높은 편이다. 부적합과 무응답인 곳은 법에 따라 향후 3년 내 현황 조사 후 

지정을 해제해야 할 소지가 있다. 예컨대 경주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대부분 지

정이지만 수심이 깊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무응답인 곳은 실사 후에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비지정인 경우에는 80% 이상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방문자 수가 적고 관

리 여건 등 다른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지정인 경우 해수욕장법에서 요구하는 유영 가능 폭을 측정해 본 적

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다. 

3) 수질

해수욕장법은 백사장 길이가 1km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수역에서 시

료를 채취하는 방법을 구분해 장구균과 대장균 검출 기준을 제시한다.4) 또한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개장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개

장 기간 동안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수질 조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해수욕장 중 수질이 적합한 비율은 70% 미만이다. 수치를 범위로 표

시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거나 검사조차 하지 않는 곳은 ‘기타’로 구분

했다. 이러한 기타 비율이 30% 이상이며 개장 전, 개장 중, 폐장 후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장균 및 장구균 기준으로 적합한 해수욕장은 개장 

전-개장 중-폐장 후를 지날수록 줄어드는 편이고 개장 전과 개장 중에 60% 선

을 유지하다가 폐장 후에는 50% 대로 떨어진다. 

4)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에는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ㆍ장구균(Enterococci): 100 CFU/100ml 이하 또는 100 MPN/100ml 이하
 ㆍ대장균(E. coli): 500 CFU/100ml 이하 또는 500 MPN/100m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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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 경우 개장 전과 개장 중의 대장균 적합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하

다가 폐장 후에 10% p 가량 줄었으며, 장구균은 개장 중에 오히려 적합한 곳이 

늘어나, 개장 중 수질관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지정인 경우 대장균 및 장구균 적합 비율이 개장 전 40% 대에서 시작해 

개장 중과 폐장 후로 갈수록 10% p 이상씩 감소하고 있어 수질이 관리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합이나 부적합으로 구분되는 곳에 비해, 검사를 실시

하지 않거나 수치가 범위로 표시되어 기타로 분류되는 곳의 수가 더 많으며, 그 

비율이 개장 이후에 점점 증가하는 점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3. 편의시설

1) 화장실

해수욕장법에 따른 화장실 설치 기준5)에 적합한 곳은 38%이다. 지정인 경

우 적합한 곳과 부적합한 곳이 각각 44%, 45%로 비슷한 수준이다. 비지정인 

경우 적합은 15%, 부적합이 52%로 나타났다. 비지정은 무응답, 즉 화장실이 

없는 곳이 33%에 달해 사실상 부적합 비율은 85%로 추정된다. 

2) 탈의실 및 샤워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탈의시설과 샤워시설(임시시설도 가능)을 1개 이상 확

보해야 한다. 탈의실을 1개 이상 갖추어 적합한 곳은 55%인데 지정인 경우 

63%로 그 비율이 더 높고, 비지정인 경우 23%로 떨어진다. 탈의실 적합 여부

는 지정인 경우 적합 비율이 비지정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샤워실은 적합한 곳

이 82%인데 지정은 91%, 비지정은 47%로 나타나 지정인 경우 적합 비율이 비

지정에 비해 2배가량 높다.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고정형 화장실 1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백사장 길이가 500m 미만이면 2개 이상, 백사장 길이가 500m~1km 이면 3개 이상, 백사장 길이가 
1km 이상이면 3개를 설치하고 500m마다 1개씩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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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수대

식수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백사장 길이에 따라 식수대 설치대수를 산정

한다.6)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적합이 36%인데, 지정인 경우는 적합 42%, 비지정

인 경우는 13%이다. 무응답한 곳은 식수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 

부적합은 전체 중 56%, 지정 중 49%, 비지정 중 85%로 추정된다. 

4. 안전시설

1) 인명구조선 및 구명보트

인명구조선 배치가 해수욕장법 기준7)으로 적합한 곳은 6%에 불과하고 

93%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한 곳과 연 이용자 수 통계가 없어 적합 여

부를 알기 어려운 ‘기타’가 나머지 1%를 차지했다. 지자체가 인명구조선을 배

치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8) 부적합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연 

이용자’와 ‘인명구조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

이다.9) 이 두 항목에 대한 응답을 정확하게 기입한 곳이 20여 개소에 불과했다. 

6) 백사장 길이가 1km 미만이면 2개 이상, 백사장 길이가 1km 이상이면 2개를 설치하고 추가로 750m당 
1개를 설치한다.

7) 연 이용자 수에 따른 인명구조선과 구명보트 배치 기준

　연 이용자수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100만 명 이상 2대 4대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1대 3대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1대 1대

5만 명 미만 - 1대

8) 조사 초반에 인명구조선이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선박이 아니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의 지원으로 해당 해수욕장에 지원 가능한 인명구
조선이 있다는 의미로 응답한 것이었다. 별도 문의 결과, 지자체는 안전사고 대응방안으로 선박보다는 
제트스키를 보유하고 있는 것(46개소)으로 나타났다.  

9) 적합하다는 것은 연 이용자수에 따른 적합 여부로서, 인명구조선 보유 유무와는 다른 의미이다. 예컨대, 
연 이용자수가 5만 명 미만이고 인명구조선이 없는 경우는, 연 이용자수가 적어 인명구조선 보유 의무가 
없으므로 ‘적합’ 한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 연 이용자수가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이거나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경우는 인명구조선이 없으면, 법상 기준인 1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
합’한 곳이 되고, 연 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데 인명구조선이 1대인 경우는, 법상 기준인 2대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곳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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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용자수 대비 구명보트 배치가 해수욕장법 기준에 적합한 곳은 20%, 

부적합 8%로 나타났다. 무응답이 65%로 많았고 연 이용자수를 기입하지 않아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곳이 7%로 나타났다. 구명보트 역시 보유하고 있

는 해수욕장 수는 적은 편이지만 적합 비율이 20%로 나타난 이유는 일부 해수

욕장에서 어선 등을 구명보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인 경우 인명구조선은 적합 6%, 구명보트는 적합 24%로 나타나 구명

보트 적합 비율이 인명구조선에 비해 4배가량 높다. 비지정인 경우 인명구조선

은 적합 5%, 구명보트는 적합 7%로 비슷한 편이다. 인명구조선 적합 비율은 

지정 및 비지정 모두 5~6%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구명보트는 지정인 경우가 

비지정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 구명튜브 및 감시탑

감시탑은 안전요원의 시야 확보를 위해 3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감시탑마

다 구명튜브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시탑 높이 및 구명튜브 배치 위

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유 유무로 적합 여부를 판단했다. 

구명튜브는 적합 61%, 감시탑은 적합 69%로 나타났다. 지정인 경우 구명

튜브 적합 63%, 감시탑 적합 75%이고 비지정인 경우 구명튜브 적합 52%, 감

시탑 적합 43%로 나타났다. 지정인 경우가 비지정에 비해 구명튜브와 감시탑 

적합 비율이 높다. 한편 지정은 구명튜브에 비해 감시탑이 적합한 곳이 많은 반

면 비지정은 감시탑에 비해 구명튜브가 적합한 곳이 많은 편이다. 

3) 물놀이구역부표 및 안전부표･경고판
물놀이 안전시설로 물놀이구역을 표시하는 부표나 방해요소를 알리는 경고

판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준에 대해서는 1개 이상 확보 시 적합한 

것으로 간주했다. 물놀이 관련 위험, 즉 부정적 신호를 알리는 안전부표 및 경

고판 보유 비율은 84%이지만, 긍정적 신호인 물놀이구역부표는 67%로 나타났

다. 지정은 물놀이구역부표 78%, 안전부표 및 경고판 90%로 나타났지만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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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물놀이구역부표 18%, 안전부표 및 경고판 62%로 나타났다. 

지정인 경우 물놀이구역 관련 표식이 78~90% 수준이지만, 비지정인 경우

는 안전부표 및 경고판이 60% 수준일뿐더러 특히 유영 가능 구역을 나타내는 

부표를 설치한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전하게 유영할 수 있는 수역

을 나타내는 부표 설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환경시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오수･폐수 처리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해

수욕장시설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정화 없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한다. 

쓰레기 집하･처리시설(분리수거식)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백사장 길이 

40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오수･폐수 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해당 시설의 보유 여부를 기준

으로,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은 백사장 길이를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했다. 

오수･폐수 처리시설은 적합 31%인데 지정인 경우 35%로 더 높고, 비지정인 

경우 13%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적합 6%인데,  

지정인 경우 7%, 비지정인 경우 0%로 오수･폐수 처리시설에 비해 설치 비율이 

낮은 편이다. 쓰레기 집하･처리시설은 적합 37%인데, 지정인 경우 45%, 비지

정인 경우 2%로 나타났다. 지정은 절반가량이 기준을 충족하는 반면 비지정은 

95%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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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수욕장 발전을 위한 제언

1.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해수욕장의 명칭은 해변보다 해수욕장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해

수욕장의 다계절 혹은 사계절 이용을 강조하고자 해변을 쓰는 경우가 있다. 방

문자 수로 보면 특정 해수욕장에 대한 편중도가 조금씩 완화 또는 변화하는 추

세로 나타난다. 1만 명 미만 또는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이 방문하는 소규모 

해수욕장이 증가하는 추세로, 혼잡한 해수욕장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수많은 인파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닌 소규모 해수욕장도 방문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특화된 전

략을 마련한다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연환경을 보면 백사장과 수역 기준에 따를 경우 해수욕장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이 적지 않다. 해수욕장법상 백사장 기준이 적합한 곳은 70%에 미치지 

못하고 수역 기준이 적합한 곳은 50%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자연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앞으로 해수욕장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곳이 30~50%에 달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이 해수

욕장법 제정의 취지라고 할 때, 이처럼 자연환경 기준으로 해수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수질 검사는 지정에 비해 비지정인 경우 검사 실시 비율이 떨어지고 특히 

폐장 후에 대장균, 장구균 기준으로 적합한 개소 수가 10% p 이상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현행법에는 지정인 경우 수질 관리 방법만 제시하고 있어 비지정

을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 비지정인 경우 방문자 수가 적은 소규모 해수욕장

임을 감안하면 행정력과 예산이 부족할 것이므로 지정에 비해 완화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편의시설은 전반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에 필수적인 화장실(38%)과 식수대(36%)의 적합 비율이 일광욕 및 해수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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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탈의실(55%)과 샤워실(82%)의 적합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 이

유는 화장실과 식수대는 백사장 길이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

지만 탈의실과 샤워실은 개장 기간 동안 임시시설이 1개라도 있으면 적합한 것

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개장 기간 동안 인파를 고려하면 평균 방문자 수를 기

준으로 탈의실과 샤워실의 적정 규모를 제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안전시설 조사 결과는 관련 설비 확충이 필요한 부분과 안전 사각지대를 드

러냈다. 인명구조선 적합이 6%, 구명보트 적합이 20%로, 개별 해수욕장에서 

구조선박을 자체 보유 혹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예

산 확보 또는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안전구역 부표 

및 경고판 보유 비율(84%)은 높은 편이지만 물놀이구역부표(67%), 구명튜브

(61%), 감시탑(69%) 보유 비율은 그보다 낮다. 어느 해수욕장을 가든지 이용자 

스스로 안전관리에 유의할 수 있도록 눈에 띄고 보기 쉬운 방법으로 물놀이구

역 표시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6%) 설치가 시급하고 다음으로 오수･폐수 

처리시설(31%), 쓰레기 집하･처리시설(37%) 순이다.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오수･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현

행 수질관리지침은 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오염원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해수욕장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비지정에 대한 관

리 지침과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해

수욕장을 명확히 구별하여 그 외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 지침을 준비해야 할 것

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정에 비해 비지정의 편의･안전･환경시설이 부족한 

점이 확인된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침이 없는 상태로 두

기 보다는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비지정에 대한 권고 지침

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특히 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다. 비지정은 관리청의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정확한 안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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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및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 스스로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도

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책 제언

1) 해수욕장 지정요건 개편방안의 마련

해수욕장법은 백사장 규모와 수심 등 자연조건과 함께 안전, 편의, 환경시

설 등 시설조건을 요구한다. 해수욕장 지정요건 중 안전･편의･환경관리를 위한 

시설은 관리주체의 노력에 따라 조성･개선이 가능하지만 백사장 규모와 수심 

등 자연조건은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해수욕장법상 지정 및 관리 영역에 편

입될 수 없다. 따라서 해수욕장법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요건 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정요

건 개편은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는 자연조건, 상대적으로 개선 

가능한 환경･시설조건에 대한 검토로 분리될 수 있다. 

해수욕장법에 따른 자연조건은 해변 휴식, 해수욕, 해변 레포츠, 해변 산책 

등의 레저 활동 중에서도 해수욕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정이 되기 위

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영 구역을 확보해야 하지만 국내 해역 여건은 동해

와 서해, 남해 등 해역별로 해안지형과 지질, 수심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

해안 지역은 수심 1.5m 이하 해수면 10m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해수욕장이 

존재하며 서해안은 큰 조석 간만의 차로 인해 그 반대의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

서 해수욕 기능에 초점을 맞춘 유영 구역 기준은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

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각 해역별로 유영 구

역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혹은 해수면의 폭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삭제하고 

‘수심 1.5m 이하의 해수면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으로 수정하여 물리적 지정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욕

장 수심 측정 기준 및 조사 방법의 마련, 실측 자료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의 환경･시설조건은 백사장 길이와 연동되어 있다. 환경조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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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수질 조사는 백사장 길이(1km 기준)에 따라 조사 정점의 수가 변동되지

만 각 해수욕장마다 조사 정점에 대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동해안과 같이 해

수욕장이 연접한 지역은 각 해수욕장별 수질 조사 정점이 겹치거나 조사 정점

별로 차이가 없어 중복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질 조사는 관할 자

치단체별로 대표 조사 정점을 지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

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화장실과 식수대(백사장 길이 1km 기준), 쓰레기 집하･처리시설(백사장 길

이 400m 기준) 등도 백사장 길이에 따라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도

서지역의 해수욕장과 도심권 해수욕장의 방문자 규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여

건 등을 고려할 때, 백사장 길이로만 시설기준을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백사장 길이가 1km 이상이지만 방문자 규모가 작고 개장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도서지역 해수욕장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 반면, 같은 백사장 

길이를 가진 도심권 해수욕장은 방문자 수요를 고려한다면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설조건은 백사장 길이를 토대로 한 기준 외에 

방문자 수요를 간접지표로 활용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2) 해수욕장 이용･관리방안의 개선
2015년 전국 해수욕장 방문자는 9천 9백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52.3%(5천 2백만 명)는 해운대, 광안리, 대천, 송도, 경포 등 5개 해수욕장에 집

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최대 방문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해수욕장의 

1일 방문자는 15만 명(연간 방문자 1천 6백만 명)으로 부산광역시 임랑해수욕

장의 1일 방문자 3천 명(연간 방문자 19만 명)과 비교할 때 지역 간, 지역 내 

과밀･편중 현상이 높은 실정이다. 소수 해수욕장에 높은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상위 5개 해수욕장의 전국적인 지명도 외에 교통접근성, 관광자원

의 연계성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해수욕장의 접근성과 배후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방문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

욕장 관리는 방문자 규모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이 유형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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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내 해수욕장 관리 기준은 방문자 규모나 입지적 특성에 따라 관리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해수욕장법 시행 이전에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관리주체에 따라 시범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마을해수욕장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은 해수욕장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

고 현행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관리의 기본방향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장 기간 1개월 미만의 도서지역(1일 방문자 10명 내외)과 개장 기

간 3개월 이상의 도심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앞서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도서지역이나 어촌마을과 연계된 비지정은 편의

시설, 환경시설이 부족하며 구명튜브, 감시탑, 안전부표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해수욕장까지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해수욕장법 기

준에 맞게 갖추고 안전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반면 1일 방문자 10만 명 이

상인 대규모 해수욕장은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 관리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유형별 관리를 위해서는 방문자 규모와 이용 시기,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세부자료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현황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방

문자 규모와 입지적 특성, 이용 시기를 고려해보면 <그림 1>과 같이 가칭 ‘마

을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거점해수욕장’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

류에 따라 소규모 마을해수욕장은 화장실, 샤워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따로 조

성하지 않더라도 마을 내 민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규

모 거점해수욕장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연안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해수욕장 관리와 시설 

유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일반해수욕장은 현 해수욕

장법 기준을 준용하는 등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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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해수욕장 유형 분류안 ❚

방문자 규모에 기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문자 특성 및 이용 

패턴에 대한 조사도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해수욕장 방문자 집계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실정이다. 계절적 특성 및 하계 해수욕

장 이용 패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해수욕장 관리사례를 보면, <그림 2>

와 같이 계절적 이용 패턴과 체류시간, 혼잡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

하고 있다.

자료: www.jalan.net/kankou/spt_guide000000178451/

❚ 그림-2. 나가하마 해변공원 휴게시설 방문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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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수욕장 방문자 관리를 위해서는 방문자 집계 및 조사 방법을 마련하

고 이용 패턴을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 혼잡지수, 이용지수 등을 개발

해 안내정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내정보는 과밀･혼잡 해수욕장의 분산

효과와 함께 이용 만족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자 관리와 함께 해수욕장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해수욕장 제

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

행하고 있다. 우수해수욕장 선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 개선과 홍보에 긍정

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대국민 인지도는 높지 못한 실정이며 유명 해수욕장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수해수욕장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홍보, 시설개선)를 강화해 우수해수욕장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법과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해수욕장을 평가하

는 인증제도 및 등급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3) 해수욕장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국내 해양관광활동은 하계 집중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하계 휴가철의 해양관광활동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계절적 편중현상이 두드러지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해수욕장의 혼잡과 과밀화

가 나타난다. 해수욕장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다계절화 혹은 사계절화라는 정책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만 관광활동 패턴이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수욕장

을 사계절 관광목적지로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 계절변화상 사계절이 뚜렷하고, 

해양관광활동 참여인구가 여름철에 집중되며, 부산권을 제외한 해수욕장 대부

분이 수도권 등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수욕장은 여름철 

외에는 대형 이벤트나 축제 등 특별한 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한 즐겨 찾는 경

관 감상 목적지로 선택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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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홍장원 외(2015), p. 48.

❚ 그림-3. 국내 해양관광활동 참여시기 ❚

여름철을 제외한 해수욕장 비수기의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지역 내 관

광수요를 흡인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을 지역 내 친수문화 공

간 및 산책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관광휴식 공

간을 활성화함으로써 역내 관광수요를 유인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해수욕 활동 외에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해수욕장에서 개최

하도록 한다. 해수욕장은 개방성이 높은 공간으로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가 가능

하지만 주로 해수욕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도심권 해수욕장을 제외하

면 국내 해수욕장은 대부분 어촌마을과 연계성이 높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된 지역은 해수욕장을 어촌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양

환경 및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해수욕장을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공간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내 교육기관, 박물관 등과 공동 기획

하여 교육과 관광, 휴식이 연계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을 기업 마케팅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해수욕장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최근 일부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중에 주류, 통

신, 자동차 관련 기업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이나 관광 관련 기업

도 해수욕장 및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파라솔, 유영 구역 표기물,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보조하면서 해수욕장 공간에서 기업 홍보를 할 수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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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해수욕장을 연수활동 공간이나 하계 휴가캠프로 활용하여 기업과 지역, 

마을이 상생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홍보

비용을 해수욕장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충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수욕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에 따라 자연조건이나 기초시설이 

미흡한 곳이 적지 않다. 해수욕장법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및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부 정책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욕장법이 ‘해수욕장진흥법’은 아니지만 해수욕장을 이용한 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해수욕장에 대

한 공급(관리자)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눈을 돌려 수요(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관련 법･제도를 일별하고 정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수욕장 이용자

의 방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인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기

로 한다. 

* 이 논문은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15) 연구용역의 실태조사 부분을 수정･보
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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